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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參同契에 나타난 氣功修練에

관한 考察

박연주* 김성삼** 박재수*** 박찬국**** 이기남*****

大韓醫療氣功學會

Ⅰ. 緖論

氣功에서는 周易의 卦와 爻를 가지고 자

연의 氣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직접 修練을 하여 心身의 調和를 이

룬다.

周易은 卦爻를 써서 自然과 社會, 人體등

삼라만상을 모두 해석하는데 작게는 인체에

대한 것으로 좁힐 수도 있으나 사실은 周易

으로써 풀어낸 모든 것이 韓醫學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周易으로 氣功의 영

역을 해설 한 것은 또한 韓醫學의 원리를

말한 것이다. 이렇듯 周易은 陰陽變化에 대

하여서 韓醫學과 氣功의 이론과 실제 모두

에 있어 매우 중요한 意義를 지닌다.1)

周易의 주요내용들은 특히 內丹修練의 이

론적 기초가 되며,2) 周易의 영향으로 陰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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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욱 외：大韓氣功醫學會誌, 서울, 大韓氣功

醫學會, Vol.2 No.1, 1998, p.134

2) 上揭書, p.136

五行 臟象 經絡 精氣神 氣化등 이론들이 氣

功傳統 內丹術등의 이론에 보인다. 周易은

八卦 및 六十四卦를 이용하여 陰陽의 변화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天, 之, 自然, 人類 社

會의 객관적 법칙을 보여주거나 나아가 修

養할 수 있는 원리를 나타내게 된다.3)

예를 들어 氣功家는 해의 精을 만물생장

의 원동력이라 인식하였으며, 易에 있어서

는 離卦로 그를 상징하였고, 醫學上으로는

心火라고 하여 神의 本源으로 삼았다. 달의

精은 만물이 의지하는 本體로서, 易에서는

坎卦로 상징하였고, 醫學上 腎水라하여 精

의 本源으로 삼았다. 離卦중의 神은 그 性

質이 流動하는 것인데 氣功家에서는 火龍이

라 부르며, 坎卦중의 精은 그 性質이 沈降

하는데 水虎라고 부른다. 龍虎飛騰은 水火

未濟, 心腎不交라고 비유할 수 있다. 卦로는

未濟를 心腎不交로 보았다. 이와 같이 周易

의 卦辭와 爻辭는 단순히 철학적 의미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修練에 있어서도 응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4)

周易參同契는 周易의 卦爻를 가지고서 小

宇宙인 사람에게 비유하여 練攻의 과정을

3) 上揭書, p.151

4) 上揭書,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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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책이다. 곧, 周易參同契는 周易과 黃

老學派와 外丹的 관점이 종합 되어서 氣功

의 內丹을 해설한 것이다. 이 周易參同契를

가지고 氣功 修練에 관하여 고찰함에 있어

서 參同契의 여러 注釋書들을 참조 하였는

데, 이는 “參同契의 문장은 매우 훌륭하다.

대개 後漢의 글에 능한 사람이 썼는데 그

쓰여진 글자는 모두가 古書에 근거해서 오

늘날 사람들이 능히 풀이할 수가 없다.”5)

는 말처럼 參同契의 문장이 난해하기 때문

이다. 이에 여러 注釋書와 編著들을 참조하

여 參同契에 나타난 氣功의 內丹周天에 관

하여 연구하여 본 바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

에 보고 하는 바이다.

Ⅱ. 硏究 方法

周易參同契에 나타난 氣功 修練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

1. 여기에서는 周易參同契에 나타난 周天火

候의 내용을 內丹總論과 火候槪說을 중

심으로 살펴봄으로써 氣功에 관한 일반

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2. 周天과 火候 두 부분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內丹總論은 乾坤鼎器, 坎離藥物, 周天

火候 세 단락으로 나누었고, 이는 參

同契에서 中篇 一章에 해당하며 參同

契의 차례와 일치한다.

2) 火候槪說은 陰陽消息, 逆之者凶, 順之

者吉, 由乎胸臆의 네 단락으로 나누었

고,이는 參同契에서 中篇 二章에 해당

하며 參同契의 차례와 일치하지 않고,

5) 崔昌祿 編著：참동계 이야기, 서울, 살림,

1995, p.45

篇第의 순서가 뒤섞여 있다.

3. 이를 위해 여기서는 周易參同契의 注釋

書들과 解譯本들을 참조하여 고찰 하였

다.

Ⅲ. 本論

1. 周易參同契의 時期와 著者

後世에 ‘萬古丹經王’이라고 尊稱을 받는

周易參同契는 作者가 東漢시대의 魏伯陽이

다. 이 책이 쓰여진 年代는 대략 公元 126

年에서 167年 사이이니 東漢의 順, 桓 두

임금 사이의 期間이다.6) 東漢 楦帝(公元

147～167年) 在位시 魏伯陽이 周易參同契를

淳于叔에게 전하여 세상에 傳播시켰으므로

그 생활무대가 公元 2C임을 추측할 수 있

는 것이다.7)

魏伯陽은 一說에 이름이 翶이며, 號는 伯

陽이고 스스로는 牙子라고 불렀다.8) 晉葛洪

《神仙傳》중에서 “魏伯陽은 吳나라 사람이

다. 본래 높은 家門의 자제로 性品이 道術

을 좋아한다. 伯陽은 參同契와 五象類 3卷

을 지었다. 그 說은 周易이나, 실제로는 周

易의 爻象을 假借하여서 그것으로써 作丹의

뜻을 논하였다.” 라고 하였다.9)

魏伯陽은 학식이 깊고 넓어서 百家를 꿰

뚫어 大易, 黃老, 爐火의 學說에 十分 正統

하였다. 그는 古人의 龍虎經을 繼承하여 이

6)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編:

中國氣功四大經典講解, 浙江古籍出版社,

1988, p.113

7) 馬濟人 主編：實用中醫氣功學, 上海, 上海科學

技術出版社, 1992, p.640

8) 上揭書, p.640

9)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周易參同契, 서울,

자유문고, 199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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煉丹 基礎위에서 스스로 反復하고 實踐하

며, 融合하고 通하여, 당시 煉丹의 가장 높

은 位置에 올랐으며, 여기에 자신의 깊은

學問적 修養을 더하여서 마침내 後世에 커

다란 影響을 미치는 傑作을 導出해 냈다.10)

2. 周易參同契의 뜻과 意義

周易의 ‘周’는 중국이 周나라의 나라 이름

이요, ‘易’은 바뀌다, 변화하다의 뜻으로 天

地萬物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을 담은 것

이다.11)

參은 잡됨(雜)이다. 同은 통함(通)이다. 契

는 합함(合)이다. 周易과 더불어 이치(理)가

通하고 뜻(義)이 합하는 것이다.12)

이 책은 漢代에 魏伯陽이 卦와 爻의 法과

모습을 빌려 性과 命의 根源을 드러내 보이

신 것이다. 性이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元神이요, 命이란 허무한 祖炁요 만물의 시

작이 되는 지극한 精인데, 하나를 잡으면

곧 둘이요, 둘을 들면 곧 셋이며, 셋을 모으

면 곧 하나가 되므로 神을 말하면 精과 氣

또한 그 겉에 있되 精과 氣가 현미처럼 거

칠지 아니하며, 精과 氣를 말하면 神 또한

그 속에 있되 神이 精米처럼 곱지만 아니하

다. 性을 말하면 命이있되 命이 有에 걸려

있지 아니하고, 命을 말하면 性이 있되 性

이 無에 빠져 버리지 않으니 이 두 字를 깨

닫고 보면 나눌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으

며 홑을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는데, 伏羲

의 易에서는 乾과 坤이 뭇 卦의 父와 母가

되었고, 老子에 있어서는 道와 德이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파악하여 善을 잃지

않고 惡을 생기지 못하게 하되 마음 쓰는

10)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13

11)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0

12) 崔昌祿 編著：前揭書, p.43

바 없고 빠짐이 없는 眞言이 되었으며, 뒤

에 온 제자 백가들이 횡설수설한 것이 모두

이 두 字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13)

參同契는 본래 周易을 밝힌 것이 아니라

잠깐 이 納甲의 法을 빌려 그 수행의 나아

가고 물러가는 節候를 비유한 것이다. 또

비록 易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베풀었으

나 易 가운데에는 없는 것이 없다.14) 參同

契는 周易을 빌려서 鉛丹法을 說한 것이지

만 그 빌린 바의 周易은 온전히 漢易象數의

학문이다. 漢易은 陰陽消息觀을 근본 이념

으로 하여 천문, 律曆, 樂律등을 빌려와 일

일이 그것을 卦爻의 上에 배당한 데에 그

특색이 있다. 參同契는 易의 太極과 老子의

道를 會通하여 易과 함께 老子를 많이 인용

하고 있다.

參同契는 納甲의 法을 많이 이용하여 坎

離水火, 龍虎鉛汞의 要諦를 說하였다. 納甲

은 원래 六爻를 十干, 十二辰에 배당한 것

으로 京房易에 많이 이용되는데, 參同契에

는 다시 月體를 여기에 부가하여, 陰陽이

없어지고 길어나는 것을 달의 차오르고 없

어지는 것에 의해 보여주는 月體納甲이 설

명되어 있다.15)

葛洪은 그 說이 周易을 해석한 듯하나 실

상은 爻象을 假借하여 丹의 뜻을 논한 것이

라고 말하였다. 參同契란 뜻은 대체로 ‘大

易’, ‘老’, ‘爐火’ 三家의 이론과 법칙을 모아

서 하나로 귀결시킨 것이니 大道에 묘하게

서로 들어 맞게된다. 周易參同契에서 內丹

術이라고 말한 것은 즉 參同契의 뜻이 마땅

이 그러하다. 參은 陰陽 消息의 기틀을 섞

어 調和시켜서 三才를 하나의 이치에 통합

13)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參

同契闡幽, 서울, 여강출판사, 1994, pp.9～10

14) 崔昌祿 編著：前揭書, p.44

15)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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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며, 同은 易老학파에서 性을 다하고 命

은 다하는 학문을 함께 한다는 것이고, 契

는 神을 응결시켜 氣에 이르게 하여서 病을

물리치고 壽命을 기르고 心身을 길러 지키

는 방법을 모은다는 것이다.16)

周易의 道는 陰과 陽을 벗어나지 못하고

鉛丹도 陰과 陽을 벗어나지 못하며, 老子의

大道라는 것은 陰과 陽이 합치한 가운데서

이룩되는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參同

契’는 周易의 道와 鉛丹의 법과 老子의 大

道가 하나로 귀결되는 哲理를 밝혀 놓은 丹

學의 최고 經典이라 일컫는다.17)

周易參同契는 煉丹을 연구하는 저서 중에

권위 있는 저서이며, 煉丹에는 外丹과 內丹

의 구별이 있다. 外丹을 또한 金丹이라고도

하며 이는 鼎爐와 礦石, 藥物이 이루어낸

화합물을 가리킨다. 內丹은 還丹이라고도

말 하는데, 이는 인체를 鼎爐로 삼고 元精

과 元神을 藥物로 삼아 原氣를 사용하여 煅

煉을 하여, 元精과 元神을 모아 서로 결합

하여 진짜를 만들어 걸출한 根源을 이루어

낸 연후에 반복 수련하여 길러 內丹을 이루

어 내는 것이다.18) 결론적으로 魏伯陽은 周

易을 통하여 자신의 仙道이론을 드러낸 것

이다.

시대의 제약으로 인해서 本書의 내용은

신비한 색채를 띨 뿐 아니라, 은밀하고 왜

곡된 표현과 옛스러운 어휘를 고의로 사용

하여 內外丹을 修練하는 요령을 서술하였

다. 이런 까닭에 후세 注家들의 서술이 서

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즉 本書를 外丹

을 修練하는 책이라고 고집하거나, 또는 本

書가 內丹을 修練하는 것이라고 고집하거

16)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0

17)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3

18)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14

나, 심지어 本書가 房中術을 서술한 것이라

고 말하는 자도 있으니 모두 偏僻됨에 지나

지 않는다.19) 이와 같이 參同契에 內丹說,

外丹說, 內外丹兼述說등이 있으나, 五代의

彭曉가 內丹術로써 周易參同契를 注釋한 이

래로 대개 內丹說로 主한다.20) 內丹의 修練

은 현재의 氣功을 뜻하며 이 修練을 통해서

生을 기르고 壽命을 연장하며 病을 예방하

고 疾病을 치유시키는 효과가 있다.21)

이 책은 긴 세월이 흐르면서 煉丹의 經典

이며 道家 학술의 권위있는 책으로 추대 되

었다. 180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 周易參同

契는 中外科영역과 宗敎界, 氣功學界, 哲學

界등 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重視를 받고

있으니 그 가치를 말로 다 할 수가 없다.22)

3. 周易參同契 飜譯本과 그 意義

周易參同契의 주요 내용은 단지 陰陽消長

變化인데 漢人이 은밀한 방식의 문장을 사

용하기를 즐겨하여서 外丹術의 명칭을 사용

한 이후에는 五里霧中에 빠지게 되었다. 따

라서 반드시 注釋을 더하여야 했으니 옛 사

람들이 많은 注釋을 가하였다.

宋代. 鄭樵의 《通志.藝文志》에 이미 十

九種의 注釋書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책

들이 모두 일찍 사라져 버렸다. 또한 현존

하는 책으로는 서른 여종이 있다. 비교적

괜찮은 注釋本은 彭曉의 《周易參同契分章

通眞意》, 兪琰의 《周易參同契發揮》, 陳顯

微의 《周易參同契解》, 陳致虛의 《參同契

分章注》, 轚西星의 《周易參同契測疏》,

《口義》, 陶素耜의 《周易參同契脈望》, 仇

19) 上揭書, p.114

20)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0

21)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14

22) 上揭書, pp.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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兆鰲의 《古本參同契集注》, 董德寧의 《周

易參同契正義》, 朱元育의 《周易參同契闡

幽》등이 있다.

周易參同契의 전통적인 編次와 體系는 모

두 彭曉本에 근거하였으며 조금의 변동을

加했다. 이에 明代에 출현한 杜一減과 楊愼

의 古文本을 따른다. 古文本이라 함은 전체

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네 글자를 한 句로

하여서 經을 삼은 것으로 魏伯陽의 원문이

그러하다.

옛 사람들의 《周易參同契》에 대한 注解

는 대부분 자기의 練攻 體驗을 참작하여 이

루어진 것으로 繁雜할 뿐 아니라 비유의 말

이나 비슷한 말과 거짓으로 하는 말이 많

다. 따라서 해석이 어려워지고 初學者는 茫

然함을 느끼게 되니 반드시 進一步한 주석

이 필요하다. 이에 注, 譯, 按語를 통해서

《周易參同契》의 文字에 포함된 뜻을 해독

할 있도록 한다.23)

4. 周易參同契의 내용

第一節 練攻總說24)

乾剛坤柔, 配合相包. 陽稟陰受, 雌雄相須.

偕以造化, 精氣乃舒. 坎離冠首, 光耀垂敷. 玄

冥難測, 不可畵圖. 怪人揆度, 參序元基. 四者

混沌, 徑入虛無. 餘六十卦, 張布爲輿. 龍馬就

駕, 明君御時. 和則隨從, 路平不邪. 邪道險

阻, 傾危國家.

< 解說 >

本節은 內丹功法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乾, 坤, 坎, 離의 네 개

正卦를 鼎器 藥物로 삼아서 이 것이 陰陽의

生成과 發育의 體가 됨을 설명하며 나머지

六十개의 卦로써 火候를 삼아서 조화되고

23)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0

24) 上揭書, pp.641～643

흐르는 用을 설명하고 있다. 만약 修練이

적절하다면 이에 健康과 長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25)

乾坤坎離의 四卦를 陰陽化育의 本體로 하

고, 그 나머지 60卦를 陰陽流行의 작용으로

한다. 진실로 天道의 화평에 따르면 만물이

편안하고 萬民은 기쁘다. 만약 그 中正을

잃는다면 국가는 기울어지고 위태로워질 것

을 말한 것이다.26)

이 節은 乾坤坎離 네 가지 卦가 內丹을

修練하는 關鍵임을 명백히 논술한 것이

다.27)

一.乾坤鼎器28)

乾①剛②坤柔㉠, 配合相包③㉡.

陽稟
④

陰受
㉢

, 雌雄相須
⑤㉣

.

偕
⑥
以造化

⑦
, 精氣

⑧
乃舒

㉤
.

< 直譯 >

乾은 剛하고 坤은 柔하여 짝이 되어 合하

며 서로 끌어안고 있으니, 陽은 녹미를 주

고 陰은 받으며 암컷과 숫컷이 서로 구하는

데 구함으로서 조화를 이루니 精과 氣도 퍼

지게 된다.29)

乾은 굳세고 坤은 부드러우니 짝하여 합

하고 서로 포함하여 陽은 주고 陰은 받는

다. 암수가 서로 돕고 도움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精氣가 곧 펼쳐진다.30)

乾은 그 성질이 剛健하고 坤은 그 성질이

劉純하다. 乾은 하늘에 있고 坤은 땅에 있

다. 하늘은 땅의 밖을 싸고 그 氣는 땅 속

25) 上揭書, pp.640～641

26)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3

27)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 前揭書, p.157

28)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1

29)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295

30)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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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하여져 땅을 싸고 있다. 乾인 養은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坤인 陰은 받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陽인 雄과 陰인 雌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조화의 활

동을 한다. 그리고 陰陽의 精氣는 伸達하여

만물을 발육한다.31)

< 意譯 >

乾은 陽이고 坤은 陰이며 즉 이것의 성격

을 설명하는 것으로 坤은 유순하고 乾은 강

건하니 이 둘은 서로 배합되며 상호 의존적

이다. 乾陽은 베풀고 주는 것을 주로 하고

坤陰은 받아들임을 주로 한다. 베푸는 것은

雄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雌이다. 雌雄은 또

한 상호 배우자의 관계이다. 陰陽 두 개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創造 變化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精氣가 이에 펼

쳐지고 그 작용을 발휘 할 수 있게 된다.32)

< 注釋 >33)

① 乾：坤:乾坤은 周易에서 가장 기본이 되

는 두 개의 卦이다. 乾卦는 ☰로 표시되

고 坤卦는 ☷로 표시되며 이는 陰(坤)과

陽(乾)이다. 周易에는 陰陽이란 글자가

없으며 다만 《莊子 天下篇》중에 말하

기를 “《易》은 陰陽으로써 말한다.”고

하였다. 周易 傳文에서는 陰陽이 보다

구체적으로 도입되어 있다.

周易 繫辭傳에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

천하여 乾坤이 정해지다.”라고 하였고

또 같은 繫辭傳에 “乾은 陽物이고 坤은

陰物이다. 陰陽이 德을 합하여 剛柔의

體가 있다.”라고 하였다.34)

② 剛柔：陰陽을 가리키며 더불어 陰陽의

31)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2

32)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1

33) 上揭書, p.641；기본적인 注釋의 대부분은

이 책에서 참조하였다. 다음 아래의 모든 注

釋도 이와 같다.

34)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4

성격을 가리킨다. 張景岳說에 “形證에는

剛柔가 있고 脈色에는 剛柔가 있으며 氣

味에도 剛柔가 있다. 柔란 것은 陰에 속

하고 剛은 陽에 속한다. 剛柔의 氣를 알

면 陰陽의 묘한 쓰임을 알 수 있다.” 라

고 하였다.

③ 相包：坎離가 서로 만나는 것. 天地를

포함한다.35)

④ 稟：베푸는 것이다. ‘녹미(祿米)름’ 또는

‘받을 품’자인데 이곳에서는 ‘름’자로 푼

다.36)

廣雅釋詁에 ‘품은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

다.37)

⑤ 須：기다리다. 바라다. 구하다. 원하다의

뜻.38)

⑥ 偕：모두, 함께이다.

⑦ 造化：創造하고 化育함.39)

⑧ 精氣：精은 일체의 精微롭고 有用한 것

을 가리키며 인체를 滋養하는 물질이고

또한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초로 先

天의 精과 後天의 精 두가지를 포함한

다. 先天의 精은 부모가 결합하여 이루

어진 것이며, 後天의 精은 水穀의 영양

물질을 가리킨다. 氣는 보편적인 개념의

명칭으로서 여기에서는 인체를 滋養하는

일종의 精微로운 물질을 가리키거나 혹

은 인체 臟器의 기능 활동을 가리키며

이 또한 先天의 氣와 후천의 氣로 나눌

수 있다.

< 解說 >

35)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7

36)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295

37)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4

38)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295

39)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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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乾剛坤柔 라는 말은 《周易 染卦傳》에

서 보이며 陰과 陽의 성격을 나타낸다.

周易중에서는 진일보하여 말하고 있는데

“乾이라! 이는 剛健, 中正하고 순수하고

정미롭다.”《文言傳》라 하였고 坤은

“柔順하고 이로우며 바르다”《錄傳》라

고 되어 있다. 이는 乾의 성격이 구부러

질 수 없으며 정지하고 치우치지 않았으

며, 坤의 성격이 화합을 따르고 순종하

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다만 양자 사이

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밀어 움직이게

하여 일체의 사물의 발생과 발전이 곧

양자의 상호 영향하에서 나오게 된다.

고로 《周易 繫辭傳上》에서는 “剛柔가

서로를 닦고 八卦가 서로 흔들린다.”

“剛柔가 서로를 밀어서 변화를 낳는다.”

라고 하였고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는 다시 명확하게 陰陽의 중요성을 설명

하였으니 이에 “陰陽이란 것은 天地의

道이며, 만물의 綱紀이며, 變化의 부모이

며, 生殺의 근본이며, 神明의 府이다.”라

고 하였다.

陰陽의 관계는 주요한 것이 陽은 陰을 떠

나지 못하며 陰은 陽을 떠나지 못한다

함이다. ⅰ. 陰陽이 서로를 根本으로 하

여서 陰은 陽에서 生하고 陽은 陰에서

生한다. -依存. ⅱ. 陰의 가운데 陽이 있

고 陽의 가운데에 陰이 있다. -統一. ⅲ.

陽이 極한즉 陰이 生하고 陽이 極한즉

陰이 生한다.--轉化. 그 결과는 상대적

평형을 얻는는 데 있으니 이른바 “陰이

平하고 陽이 秘함에 精神이 이에 다스려

진다”《素問 生氣通天論》라 함이다.

練攻上에서 설명을 하면 ⅰ. 陽이 陰을

감싼즉 하늘이 땅의 바깥을 감싼다는 것

으로 乾卦가 변하여 離卦가 된다. ⅱ. 陰

이 陽을 감싼즉 天機가 땅의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며 坤卦가 변하여 坎卦가 된

다. 乾坤陰陽은 도리어 精氣의 문제를

포함하니 精이라 함은 氣의 물질로써 유

형이며 重濁한 것이 精이고 무형으로 輕

淸한 것이 氣이며, 重濁한 精은 陰에 속

하고 輕淸한 氣는 陽에 속하며 陰陽이

서로 포함한 이후에 氣 중에 精이 있고

精중에 氣가 있다. 氣중에서 元精과 元

氣가 그 작용을 발휘 할 수 있다. 이는

原文중에서 精氣가 이에 펼쳐진다고 함

을 의미한다. 精氣乃舒라 함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ⅰ. 舒展으로서

일방적으로 그 작용을 발휘함을 말하고

ⅱ. 舒暢으로서 몸에 감각이 있음을 의

미한다. 더 중요한 것은 內丹功法중에

있으니 乾坤을 鼎器로 삼는다는 것이다.

《周易 設卦傳》중에 이르기를 “乾은 머

리가 되고 坤은 배가 된다.”하였으니 이

로 인하여 인체의 머리는 乾卦로서 대표

되고 小腹은 坤卦로써 대표되며, 머리

부분은 鼎이라 칭하고 小腹은 爐이다.

外丹術중에서도 鼎으로써 合藥하고 結丹

하는 것으로 삼고 爐로써 發火 烹煉의

소재로 삼으니 內丹術중의 鼎爐는 곧 丹

田의 대명사이다. 丹經중에서는 鉛丹함

에 丹田이 있다고 인식하는데 鍊金術에

鼎爐가 있는 것을 就狀한 것으로 이로써

丹田을 鼎爐 혹은 鼎器라고 인식하였

다.40)

乾剛坤柔는 易의 雜卦傳의 말이다. 대개

乾은 巡洋의 至乾이 되고 그 性情은 굳

세다. 坤은 純陰의 至順이 되니 그 성정

은 부드럽다. 그러므로 易에 또한 乾의

德을 剛健重訂이라 하고 坤의 德을 柔順

以精이라 한다는 것이 이것이다.41)

40)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1

41)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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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은 乾과 坤이 坎과 離의 體가 됨

을 말하고 있다. 대저 乾과 坤이란 易의

문호가 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坎과 離가

그로부터 나오는 곳이다. 乾이라는 으뜸

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 되고 坤이라는

으뜸은 모든 物의 어머니가 되며, 乾은

同하고 곧아서 그 體는 본래 剛하므로

시작이 되게하고 父의 道가 있으며, 坤

은 靜하고 거두어 들여서 그 體는 본래

柔하므로 生하게 하고 母의 道가 있는

데, 두 가지가 저절로 서로 짝이 되어

합하고 모든 변화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乾은 剛하고 坤은 柔하여 짝이 되어 합

하며 서로 끌어안고 있다고 말한 것이

다.42)

㉡ 配合上胞는 乾은 위에 있으면서 合하고

坤은 아래에서 있으면서 짝하며, 하늘은

땅의 바깥을 감싸고 땅은 하늘의 가운데

있다. 易에 이르기를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괘와 坤卦가 정해진다.”한 것

이 이런 뜻이다. 또 易에서 乾은 陽物이

고 坤은 陰物이라고 했다. 陰陽이 德에

合하고 剛柔에는 體가 있으니 乾은 굳세

고 坤은 부드러우니 짝하여 합하고 서로

포함한다고 말한 것이다.43)

㉢ 陽의 德은 주는 것을 위주로 하고 陰의

德은 받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陽

은 주고 陰은 받는다고 했다.44)

아버지는 손에 쥐고 주는 것을 주로 하므

로 능히 큰 시작을 맡을 수 있으니 이

른바 숫컷인 陽은 玄(하늘)을 흩뿌려 베

푼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품고 받는 것

을 주로 하므로 능히 物을 짓고 이룰

42)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296

43)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1

44) 上揭書, p.141

수가 있으니 이른바 암컷인 陰은 黃(땅)

이 되고 끌어 안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陽은 녹미를 주고 陰은 받으며

암컷과 숫컷이 서로 구한다고 말한 것이

다.45)

㉣ 雄은 金父요 雌는 金母니 陰陽을 비유한

것이다. 陰陽 뒤에서 말하자면 항상 서

로 도와서 體用을 이루므로 “암수가 서

로 돕는다”고 했다.46)

㉤ 須以造化,精氣乃舒 굳세고 부드러움이

서로 짝을 이루고, 암수가 서로 도우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의 道이고 陰陽

의 精氣가 곧 펼쳐져 그 낳고 변화시킴

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內養의

道에서는 자신의 乾坤을 鼎爐로 삼아서

陰陽이 진퇴하고 精氣가 交合하여 還丹

을 결성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치이

다.47)

둘이 서로 구하여서 비로소 造化가 이루

어진다. 造란 없음에서부터 있게 되는

것이고, 化란 있음에서부터 없게 되는

것이다. 없음에서부터 있게 된다는 것은

곧 참으로 빈 것이 모양을 드러내게 되

는 卯 酉를 말함이니 乾 가운데에 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있음에서부터 없

게 되는 것은 곧 卯 酉가 참으로 빈 것

으로 되돌아감을 말함이니 坤 가운데에

乾이 숨어 있는 것이다. 乾 가운데에 감

추어져 있는 坤은 바로 太乙이라는 으뜸

되는 靜이 되고, 坤 가운데에 숨어 있는

乾은 바로 元始의 調氣가 되니, 주인과

손이 거꾸로 되어 調和의 妙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구함으로써 調和를 이루

45)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296

46)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1

47) 上揭書,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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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精과 氣도 퍼지게 된다고 말한 것이

다. 이는 乾과 坤이 어울려서 坎과 離라

는 약물을 낳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니, 곧 易에서 이른바 하늘과 땅에 만물

을 생성하는 氣가 왕성하여 모든 物이

자연으로 생육된다는 것이다.48)

二.坎离藥物49)

坎離①冠首②㉠, 光耀垂敷③.

玄冥
④
難測, 不可畵圖

㉡
.

怪人
⑤
揆度

⑥
, 參序

⑦
元基

⑧
.

(四者混沌, 徑入虛無)⑨

< 直譯 >

坎과 離가 가장 웃 자리가 되고 빛이 널

리 드리워져 빛나되 어두움을 해아리기 어

려워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는데 성인은

그를 헤아리어 실마리를 풀 듯 으뜸되는 기

틀을 대조, 검토 하셨다.50)

坎과 離는 으뜸이 되고, 빛을 드리워 퍼

지며, 玄冥은 측량하기 어렵고, 그림으로 그

리기도 어려워 성인께서 이치를 헤아려 玄

妙한 바탕을 서술하여 보였다.51)

< 意譯 >

坎离가 비록 乾坤의 만남으로 인하여 생

산되는 것인데, 練攻중에서 藥을 생산하고

藥을 鍊磨하는 것이 모두 이 坎离의 작용으

로 된다. 이로써 坎离가 練功중에서 가장

중요함이 설명된다. 坎은 달이며 离는 해이

다. 練攻중에 下丹田에 意守하는 것은 태양

이 아래를 향하여 빛을 달에 빛추는 것과

비슷하며 서서히 감각이 생겨나서 全身에

영향을 미친다. 坎卦는 심오하며 인체상에

48)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p.296～297

49)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1

50)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298

51)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0

있어서는 腎部의 下丹田에 위치하고 이러한

장소는 神妙하여 추측하기가 어려우며, 子

時에 一陽이 생하는 時候에 황홀하게 어둠

을 들춰내니 이를 文字로 묘사하기가 어렵

다.52)

< 注釋 >53)

① 坎離：周易 中의 두가지 괘 이름으로 坎

卦는 ☲이고 離卦는 ☵이다. 先天 八卦

방위도에서 東西에 거처한다. 离는 日을

대표하고 坎은 月을 대표하며 또한 心

(離)과 腎(坎)을 지칭하니 이는 乾坤이

交流하여 生産해 낸 것이다.

② 冠首：첫째 자리, 여러 사람의 위에 섬.

우두머리. 제일. 吳志 薛綜傳에 ‘동료중

瑩이 冠首가 되다’라고 하였다.54)

③ 垂敷：垂는 광선이 바로 아래로 照射하

는 것이고, 敷은 점차로 散布되는 것이

다.

垂와 敷가 다 편다는 뜻. 布와 같다.55)

④ 玄冥：玄은 북방 水를 冥은 북방 黑暗의

情況을 가리킨다. 玄冥은 원래 북방의

水神을 가리키며 인체에 있으서는 腎을

가리킨다. 《內經》에서는 또한 腎者主

水라고 되어 있다. 內丹攻 중에서는 玄

冥은 小腹部의 下丹田을 가리킨다. 《黃

庭內景經》중에 “腎神 玄冥字가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였다.

물의 神. 태음신. 겨울에 만물이 걷힘. 어

둠.56)

어두워서 보기가 어렵다는 뜻. 精氣를 가

리킨다.57)

52)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2

53) 上揭書, pp.641～642

54)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4

55) 上揭書, p.144

56)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298

57)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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离☲ - 汞 - 龍 - 日 - 火 - 金烏 - 姹女 - 元神

坎☵ - 鉛 - 虎 - 月 - 水 - 玉免 - 嬰兒 - 元精 元氣

⑤ 怪人：怪人은 원래 통하지 않는 것이 없

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주로

“고요함과 유쾌함으로 임무를 삼고 스스

로 얻음으로써 攻을 삼으니 형체가 저장

함이 없으며 정신이 흩어지지 않는다.”

함을 가리킨다(《素問 上古天眞論》) 이

는 養生과 氣功에 있어서 고도의 修養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⑥ 揆度：계획에 넣음. 고려함이다.

揆나 度이 다 헤아린다는 뜻으로 해아려

생각하다.

⑦ 參序：어울려 伸長하다.58)

⑧ 元基：근본의 기틀이며 이것은 下丹田을

지칭한다.

근본, 기초, 精氣 또는 元氣의 근본과 기

초를 말한다.59)

사물의 최초의 근본 기틀. 여기서는 周易

을 가리킨다.60)

⑨ 四者混沌, 徑入虛無：闡幽에서는 이 단

락의 끝 부분에 이어져 있다.

< 解說 >

㉠ 坎离冠首는 練攻상 세가지 방면의 의의

가 있다. ⅰ. 위치상으로 설명하면 先天

卦중에서 乾은 남쪽이고 坤은 북쪽이며

後天卦중에서는 坎离가 乾坤의 위치를

대신하여 坎은 북쪽이고 离는 남쪽으로

되어 坎离의 위치를 얻고 여러 卦의 上

에 선다. ⅱ. 練攻 내용중에서 설명하면

乾坤은 練攻중의 鼎爐이며 坎离는 藥物

이니 이로 인하여 煉丹藥을 채집하는 것

은 모두 이 坎离의 작용이며 그 나머지

六十卦는 다만 이 練攻중 여섯 단계의

과정이다. ⅲ. 練攻의 목적으로써 설명하

58) 上揭書, p.145

59) 上揭書, p.145

60)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7

면 사람의 출생이전은 先天에 속하니 八

卦의 方位로 이 先天卦를 설명하면 乾은

남쪽이고 坤은 북쪽이며 出生後는 後天

에 속하여 八卦 방위에서 坎은 북쪽이고

离는 남쪽이다. 內丹功法은 곧 後天을

쫓아서 先天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이는

健康과 長壽를 구하는 것이다.

內丹功法중에 藥物이 비록 개개의 명칭이

있으나 주요한 것은 坎离인즉 곧 精, 氣,

神이다. 바로 《馬丹陽語錄》중에서 “龍

虎가 鉛汞이며, 鉛汞은 水火이며, 水火는

어린아이와 아름다운 여자이며, 이러한

嬰姹는 眞陰 眞陽이며, 眞陰眞陽은 神氣

이다. 각각의 이름을 모두 들어서 거론

할 수는 없고 다만 神氣 두 글자로 할

따름이다.”라 함과 같다.61)

이 구절은 坎과 離가 乾과 坤의 用임을 말

하고 있다. 乾과 坤이 한 번 어울리면

그 사이에서 坎과 離가 이루어지는데,

離는 지극한 陰의 精이고 坎은 지극한

陽의 氣이며, 어둡고 어두워 앞을 헤아

릴 수도 없고,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

도 하다. 비록 하늘과 땅보다 뒤져서 用

이기는 하지만 실은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긴 것으로, 조화가 그것을 얻으면 해

의 魂과 달의 魄이 되어 밝은 빛을 두

루 비추고 모든 物을 낳을 수 있으며,

사람의 몸이 그것을 얻으면 日精과 月火

가 되니 밝은 빛이 탁구공만하게 모여들

어 大藥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어찌

坎과 離가 가장 웃자리가 되고 빛이 널

리 드리워져 빛남이 아니겠는가.

무릇 이 으뜸되는 精과 으뜸되는 氣는 있

61)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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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듯 없는 듯 그윽히 어두워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

고 쓸 수는 있되 볼 수는 없을 뿐만 아

니라 헤아려 생각해 내기도 어려우니,

어찌 그림을 그려서 전할 수 있겠는가.

易을 지으신 聖人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여러모로 헤아려 보아서, 乾은 아버지요

坤은 어머니며 坎은 아들이요 離는 딸이

라고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 가운

데에서 그를 얻어 짝을 맞추어서 爐와

鼎과 藥과 物을 삼고, 으뜸되는 변화의

기틀을 무릇 검토하면 실마리를 풀지 않

음이 없으니,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수할 곳을 알게 하였던 것이다. 道를

배우는 사람이 유유히 乾과 坤을 본받아

爐와 鼎을 세우고 坎과 離를 모두어서

藥物을 모을 수 있다면 日精과 月光 둘

은 자연히 엉겨 조규의 가운데에서 원을

그리며 돌게 되고 하늘과 땅이 열리기

이전과 같이 아무런 구별도 없이 소용돌

이치며 先天의 허무한 日氣가 되돌아오

며, 大藥이 그 가운데에 있게된다. 그러

므로 넷이 혼돈하여 마침내 虛無로 들어

가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坎과 離

가 서로 어울려서 乾과 坤이 있는 조규

로 돌아감을 말하는 것이니. 곧 이른바

男과 女가 어울려 精을 나누고 모든 物

이 생겨 난다는 것이다.62)

坎과 離의 두 괘는 乾坤의 작용으로 건곤

이외의 62괘의 우두머리가 되는 지위에

있다. 坎의 象은 달이요, 離의 象은 해로

서, 坎離가 나타내는 해와 달의 광채는

지상에 드리워 萬物을 생육한다. 인간에

게 머물러 있는 精氣는 깊고 깊숙하고

어두워서 사람이 헤아려 알수 없는 것이

62)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p.298～300

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림으로 그려 전

할 수가 없다. 성인은 陰과 陽이 소멸되

고 성장하는 것의 氣味를 헤아리고 해와

달이 밝고 어두워지는 이치를 생각해서

精氣의 근본 기초에 어울려 그 깊은 뜻

을 서술한 것이다. 이것 또한 坎離의 활

동을 서술하여 內丹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63)

乾坤이 교합하여 坎離를 生해 낸다. 坎離

는 하늘에 있어서는 달과 해이고 이들의

光明이 널리 비추어 만물을 生하여 낸

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鉛汞으로 精華가

안으로 포함되어 內丹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것들은 그윽하고 심오하며 깊은

이치이므로 그림으로써 표현해 낼 수가

없으니 옛날의 聖人들이 반복 생각하여

여러갈래로 비유를 하였고, 周易의 원리

를 빌어서 煉丹의 학설을 소개한 것이

다.64)

㉡ 不可畫圖라 하는 것은 子時에 一陽이 생

하는 모습을 文字로써 표현해 내기가 어

렵고 이런 종류의 모습은 모두 恍惚하고

深奧함을 말하는 것이다.65)

三.周天火候66)㉠

四者
①
混沌

②
, 徑入虛無

③
.

余六十卦④, 張布爲輿⑤.

龍馬
⑥
就駕, 明君

⑦
御時

⑧.
.

和則隨從
⑨

, 路平不邪.

邪道險阻⑩, 傾危國家.

< 直譯 >

넷이 혼돈하여 마참내 虛無로 들어간다.

63)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2

64)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8

65)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2

66) 上揭書, p.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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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卦가 둥글게 벌려 자리잡아서 사물의 기

초되는 수레가 되고 龍馬가 그를 부리는 듯

끌고 밝은 임금이 때를 맞추어 다스리며 조

화로운 법칙을 따르니 길이 평탄하고 기울

지 않다. 私道는 험하고 막히며 나라와 집

을 기울게 하고 위태롭게 한다.67)

넷이 혼돈하여 곧바로 虛無로 들어간다.

60괘를 일주하여 펼치고 베풀어 수레가 되

니 龍馬가 멍에로 나아가는 것 같고, 明君

이 時를 다스린다. 화평하면 따르고 좇으며

길이 바르고 평탄하면 사특할 염려가 없고,

사특한 道는 험난하고 막히며, 나라와 집이

기울어질 위험이 있다.68)

< 意譯 >

鼎爐의 藥物을 합하여 한 때의 절기로 삼

아 곧 混沌상태와 虛無한 상태를 출현해 낸

다. 다시 나머지의 六十卦로 둘러쳐서 포위

함이 수레바퀴와 같은 모양으로 둘러싸는데

이는 丹房의 밖에 있다. 이것은 곧 練攻중

에 장악 해야할 火候이다. 意念을 운용하는

것과, 火候를 장악해야하는 시기는 모두 일

정한 순서를 살피고 힘써 노력해야하고 꼭

들어맞을 것이 요구된다. 이런 것이 練攻중

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며 순리에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 만약 練攻중에 이익됨이 없

거나,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도리에 부작용

과 신체에 有害함이 나타나게 된다.69)

< 注釋 >70)

① 四者：乾, 坤, 坎, 离를 가리킨다.

② 混沌：一陽이 藥을 생산하는 때로 황홀

하며 어둠을 밝히고, 煉乳와 소나무의

부드러운 모습이다.

③ 虛無：練攻중의 다른 잡념이 없음을 가

67)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300

68)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0

69)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3

70) 上揭書, p.643

리킨다.

無極, 여기서는 入靜후 도달하는 높고 묘

한 상태를 말한다.71)

④ 余六十卦：六十四卦중 乾, 坤, 坎, 离의

네괘를 제외한 나머지 六十卦이다. 천유

에는 六十卦周라고 되어 있다.

張布 베풀어 실시한다.72)

⑤ 輿：수레바퀴. 순환이 그치지 않는다. 가

마, 수레, 車輿.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을

비유한다.73)

⑥ 龍馬：《周易設卦傳》에서 “震은 龍이

고, 乾은 馬이다.” 龍馬는 팔척이상의 준

마를 가리킨다. 이것은 練攻중에서의 정

확한 의념의 사용을 의미한다.

준마라는 뜻이다. 周禮에 ‘말이 팔척이상

이면 龍이라 한다’라고 하였다.74)

⑦ 明君：君은 마음을 가리킨다. 明君은 練

攻중에서 정확한 의념의 사용을 가리킨

다.

⑧ 御時：車馬를 모는 것을 御라고 한다.

이는 일정한 순서로서 火候를 제어함을

가리킨다.

때를 부리다. 御는 다스린다는 뜻. 時는

행동의 요체. 곧 動靜의 좋은 때를 따라

정치를 한다는 뜻.75)

國家를 통치함76)

⑨ 和則隨從：和는 꼭 알맞다는 것이며 隨

從은 상하간의 배합이 모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中庸에 “發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 이

71)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7

72)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5

73) 上揭書, p.145

74) 上揭書, p.145

75) 上揭書, p.145

76)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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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和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乾卦彖

傳에 “각각 性命을 바르게 하여 大和를

保合한다.”라 하였으며, 咸卦彖傳에 “聖

人이 人心을 느끼게 하여 천하가 화평하

다.”라고 하였다.77)

邪：斜와 통한다.78)

⑩ 險阻：險은 練攻방법의 착오를 가리키고

阻는 練攻방법에 착오가 없음을 말한다.

이는 練攻者가 練攻을 중단하거나 혹은

練攻者가 잊지 말아야할 원칙을 어김으

로써 말미암는다.

⑪ 國家：이것은 身體를 가리킨다.

< 解說 >

㉠ 火候는 종래로 丹家의 전해지지 않는 비

밀로 인식되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文字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주요한 것

은 練攻者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만

일 傳受를 한다해도 모두 口傳과 心授에

국한되었으니 이는 火候를 장악하는 것

이 練攻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뿐아니라

또한 각 개인의 練攻 情況이 한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消息을 간단히 설명하

면 곧 陰陽이며 곧 陽息 陰消인 것이다.

陽息 때에는 進火가 요구되며 陰消의 때

에는 退符가 요구되고 그 사이에는 두

차례의 沐浴하는 때가 있으니 이 때에는

간략히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第二節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

하다. 여기서는 周天의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天體를 求刑이라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위에 나열되어

있으며 하늘은 큰 원이며 나누어져서 三

百六十度가 된다고 생각하였으니 周天은

큰 원을 한 번 도는 것이며 練攻중에

77)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5

78)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7

陰陽이 순환하여 한 번 돈다는 뜻이

다.79)

㉡ 中庸에 “喜怒哀樂이 나타나되 절도에 맞

는 것을 和라고 하고 易에 각자 性命을

바르게 하여 太和를 보존하여 合한다”

했고 또 이르기를 “聖人이 사람 마음에

감동하여 천하가 和平하다”고 했다. 그

러므로 이것은 天地가 和平하면 만물이

따라서 살고, 사람 마음이 和平하면 온

몸이 명령을 따른다.80)

이 구절은 火候의 절도를 말하고 있다.

乾과 坤과 坎과 離를 빼내서 爐와 精과

藥과 物에 대응시키고, 나머지 60卦를

둥글게 돌아가며 벌려 자리잡아 놓고 하

늘이 한 바퀴도는 運行에 짝지우니, 하

루에 있어서는 子와 午와 卯와 酉時가

되고, 한 달에 있어서는 그믐과 초하루,

上弦, 下弦과 보름이 되고, 일년에 있어

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 돌고

돌아 반복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벌려

놓아서 수레바퀴가 된 모습이다. 이미

바퀴가 있어 수레가 되었으면 말 없이는

몰 수 없는데 어째서 龍馬라고 하였는가

하면, 用은 그로서 하늘에 오르니 주로

날아 오르는 것이고, 馬는 땅에서 가니

주로 길들여 복종하게 되는 것이라, 丹

을 지을 때에는 神과 氣가 서로 붙들고

지켜서 감히 날아오르지 못하니 하늘에

오르는 乾이라는 用이 변하여 땅에서 가

는 坤이라는 말이 되어 걸음걸음 법칙을

따르고 법을 지킴이 마치 임금이 신하를

통치하여 부리는 데 있어서 벼리를 세우

고 법을 늘어 놓으니 털끝만큼도 게을리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龍馬

가 그것을 부리는 듯 밝은 임금이 때를

79)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3

80)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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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다스린다고 한 것이다. 무릇 수

레를 모는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대체로 같으니, 반드시 여섯 개의 고삐

를 손에 잡고 조화되고 절도에 맞아야

수레는 말을 따르고 말은 사람을 따르게

되어, 편안한 걸음으로 여러 곳으로 통

하는 큰길을 이치에 맞고 바르고 고르게

가며 기울고 비뚤어지게 함부로 가지 않

는다. 만약 한 번 기울고 비뚤어지면 험

하고 막힘이 눈앞에 있게 되고 그 자리

에서 거꾸로 엎어지게 되는 것이 마치

정지하는 자가 그 떳떳한 도를 잃으면

위험이 나라에 미치게 되는 것과 같다.

丹道에 있어서 몸을 수레로 삼고 義를

말로 삼고, 부리는 자는 마음이라는 주

인이다. 陰陽이 어울려 합할 때에는 마

음이라는 주인이 굳게 버티어서 義라는

말이 엎어지고 못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힘쓰지 않

으면 성을 허물고 丹을 깨뜨리게 됨을

면할 수 없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오직 주재함에 있으

니, 차에 있어서는 부리는 사람이고, 정

치에 있어서는 밝은 임금이고, 하늘에

있어서는 북두 칠성이고, 丹道에 있어서

는 天心이 그것이다. 결국 자루를 손에

쥐라는 것이다.81)

練攻중의 意念을 단련하는 문제에서 우선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리고

서 練攻의 기초를 놓는다. 또한 練攻중

에 雜念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氣

功에서 練攻중에 의념을 집중하며 이를

丹經중에는 正念이나 眞意라고 칭하였으

며 또한 土라고도 칭하였고 土는 黃婆이

며 媒介이니, 이른바 正念을 일으키지

81)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p.300～301

않고서는 練攻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

것은 당연히 鍛鍊과정을 필요로 한다.

練攻중에 두가지 이상을 염두에 두는 것

을 雜念이라 하고 古人들은 항상 ‘心猿

意馬’라는 말로써 형용하였다. 古人의 說

에서 “心猿은 마음이 난잡하니 마치 원

숭이가 수풀과 연못 등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번잡하고 분주하여 그치게 할 수

없음과 같다. 意馬는 뜻이 정해지지 않

은 것으로 마치 달리는 말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양상으로 心猿하여 정해

지지 않고 意馬하여 사방으로 치달으니

곧 神氣가 밖으로 흩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心猿함을 바른

상태로 되돌리고 意馬에서 말고삐를 늦

추게 하여 雜念이 일어나는 것을 규제한

다. 이러한 내용은 練攻중에 공부를 시

작하고 또한 小周天에서 공부의 기틀을

쌓아가는 것으로 인식된다.82)

易은 乾坤이 本體이고, 坎離가 그 作用이

지만, 乾坤坎離의 넷이 아직 분명하게

갈리지 않았을 때에는 다만 虛無의 한

氣(이른바 無極으로 太極)일 뿐이다. 이

虛無의 太極인 한 기운이 움직여 陰이

되고 陽이 되고, 陰과 陽이 이리저리 뒤

섞여 60卦가 된다. 陰과 陽이 활동함에

미쳐 乾과 坤이 그 본체가 되고 坎과

離가 그 작용을 한다. 乾坤坎離 이외의

屯, 蒙에서 旣濟, 未濟에 이르는 60卦는

또 乾坤坎離의 활동으로서 돌고 또 시작

한다. 이와 같이 60卦를 베풀어 놓고, 수

레에 있어서의 수레바퀴가 도는 것처럼

한다. 駿馬가 그 수레에 매어져 수레를

끄는 것과 같이 明君은 易의 이치를 살

펴 動靜을 하나로 하여 때에 맞게 다스

82)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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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이다. 天地와 陰陽이 화합하면

만물은 생성발육한다. 王者의 정치도 天

道에 和하면 백성은 따르게 마련이다.

王道를 행하면 탄탄하고 그 길은 평평하

여 邪曲이 없다. 邪道를 행하면 가시덤

불 험한 길의 어려움을 만난다. 天道에

和順하지 않으면 국가는 멸망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부닥치게 된다.83)

乾坤坎離의 네 가지 중에서 乾坤은 鼎爐

가 되며 坎離는 藥物이고 나머지 六十卦

는 火候인 것이다. 鼎爐와 藥物이 준비

되고 火候가 꼭 들어맞아 無極의 妙한

경지로 바로 들어가면 內丹이 자연히 맺

어 이루어짐이 의심 할 바가 없다. 六十

卦가 순환하고 나열되어 있는 것이 수레

바퀴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과 같으니,

龍馬가 움직이려고 함에 군주가 수레에

앉아 지휘를 하여 국가를 통치한다. 정

치가 순리대로 가야만 사회가 안정되며

수레는 大道를 달리며 그렇지 않으면 패

배하게 되어 심하면 국가가 망하며 또한

內丹이 생성되지 않는다.84)

第二節 火候槪說85)

發號施令, 順陰陽節. 藏器待時, 勿違卦日.

屯以子申, 蒙用寅戌. 六十卦周, 各自有日. 聊

陳兩象. 未能究悉. 在義設刑, 當仁施德. 逆之

者凶, 順之者吉. 纖芥不正, 悔吝爲賊. 兩至改

度, 乖錯委曲, 隆冬大署, 盛夏霰雪, 兩分縱

橫, 不應漏刻, 水旱相伐, 風雨不節. 蝗蟲湧

沸, 群異旁出, 天見其怪, 山崩地裂. 按歷法

令, 至誠專密. 謹候日辰, 審察消息. 動靜有

常, 奉其繩墨. 四時順宜, 與氣相得. 剛柔斷

83)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3

84)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8

85) 馬濟人 主編：前揭書, pp.643～648

矣, 不相涉入. 五行守界, 不妄盈縮. 易行周

流, 屈伸反覆. 孝子用心, 感動皇極. 近出己

口, 遠流殊域. 或以招禍, 或以致福, 或興太

平, 或造兵革, 四者之來, 由乎胸臆.

< 解說 >

여기서는 火候 장악의 중요성을 초보적으

로 밝혀 기술한 것으로 進火와 退符와 沐浴

등이 반드시 일정한 時刻과 節氣를 따라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得失을 아울러

열거하여 배우는 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두

어 따르게 하고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다.86)

이 章은 火候가 一動 一靜하는 데 있어

서, 그 時와 節을 잃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다. 즉 火候의 절도를 자세히 말하여 屯

과 蒙, 早와 晩, 春과 秋, 寒과 暑등의 구절

과 서로서로 그 뜻을 밝히고 있다. 그 잘고

미묘함을 상세히 밝혔으며, 얻음과 잃음에

대한 설명이 나란히 베풀어져 있어, 道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法으로 삼고 계율

로 지킬 바를 알게 하였다.87)

이 章은 君子가 言行을 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응하고 어김에 영향을 주고 天時의

순행과 역행을 움직이니, 易의 道에 어긋남

이 있으면 曆法에 착오가 생겨 흉한 일과

허물이 수를 셀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직

위에 있는 君子는 마음을 써서 정치를 꾀함

에 위로는 天變에 돌아가고 아래로는 백성

의 情을 어루만진다면 아마도 四時에 순응

하고 易의 道가 행해질 것이다. 이것이 나

라를 다스리고 天下를 화평케 하는 道이니,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몸을 닦고 丹을

練成하는 法 또한 이것으로 준칙을 삼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88)

86) 上揭書, p.643

87)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305

88) 崔昌祿 編著：前揭書,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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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君子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다

스림을 헤아리고, 위로 하늘의 道에 따르고

아래로 民情을 살피면, 四時는 제 때에 올

바르게 활동하여 易道가 행해진다는 것을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平定하

는 도는 練丹의 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서술하였다.89)

一. 陰陽消息90)

(君子居其室, 出其言善則 千里之外應之.

謂萬乘之主, 處九重之室)
①

發號施令②, 順陰陽③節④㉠.

藏器
⑤
待時

⑥
, 勿違卦月

⑦㉡
.

屯
⑧
以子申, 蒙用寅戌

㉢
.

六十卦周⑨, 各自有日.

聊
⑩
陳兩象

⑪
, 未能悉究

㉣
.

立義
⑫
設刑

⑬㉤
, 當仁施德

⑭㉥
.

逆之者凶, 順之者吉.

< 直譯 >

명령을 내놓기를 陰陽의 節에 따르며 氣

를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卦에 따른 月에

어긋나게 하지 않으니 屯으로서 子와 申이

되고 蒙은 寅과 戌에 쓰며 60卦 가운데의

그 나머지도 각각 해당하는 날이 있어서 애

오라지 두 상으로 늘어 놓았으되 끝까지 다

알아 낼 수가 없다. 옳음을 세우고 형벌을

만들며 어짊으로 德을 베풀어야 마땅한즉,

거스르는 자는 凶하고 따르는 자는 吉하

다.91)

호령함에 陰陽의 시절을 따르며 器를 감

추고 時를 기다리며 12월의 卦를 어기지 말

라. 屯卦는 子와 申으로써 하고 蒙은 寅과

戊로써 한다. 나머지 60卦는 각자 해당하는

89)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9

90)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3

91)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p.305～306

날이 있고 애오라지, 屯 蒙의 두 자를 義를

세우고 형벌을 설치하여, 仁을 계승하고 德

을 베풀어야 한다. 거스르는 자는 凶하고

순응하는 자는 吉하다.92)

< 意譯 >

練攻을 시작하려 할 때 뜻을 안으로 움직

이도록 하고, 火를 행하여 藥을 제련하는

때에 陽이 꺼지고 陰이 사그라지는 節度를

살펴야한다. 마음을 한 뜻과 같이하고 一陽

이 다시 생하는 時機를 기다린다. 약재를

채집하는 때를 기다려 進火를 시작하니 進

火와 退符가 卦象의 節候의 차례를 어긋나

서는 안된다. 하루의 屯蒙卦로써 설명을 하

면 子, 申, 寅, 戌의 네가지 卦로써 進火와

退化와 沐浴을 시작하는 것을 분별하여 시

행한다. 火候의 六十卦는 모두 消息하는 시

간이 있다. 여기서는 屯蒙의 두 가지 卦의

時辰과 爻辰의 관계를 연계하여 진술하는

것 외에는 다시 상술하지 않는다. 봄날은

생물이 茂盛한 시간임을 설명하였고 가을날

은 생물이 거두어 들임을 시작하는 시간으

로써 火候로써 이 모두가 沐浴하는 시간임

을 설명하고 있다. 火候를 장악하는 것에서

설명하면 만일 규율을 따라서 일을 하면 아

주 순조롭게 되며, 규율을 어기면 이에 偏

差를 나타내게 된다.93)

< 注釋 >94)

① 君子居其室, 出其言, 善則千里之外應之.

謂萬乘之主, 處九重之室：中篇 二章에서

는 이 문장이 첫머리에 이어져 있다.

② 發號施令：명령을 發하여 호소함이다.

練攻상에서 이것은 練攻을 시작함에 뜻

이 머무르는 것이 안으로 멀고 火를 행

하며 藥을 단련하는 시기이다.

92)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2

93)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4

94) 上揭書, p.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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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陰陽：곧 六陽時의 進火와 六陰時의 退

符이다.

④ 節：陰陽 消息의 節候로서 練攻 火候상

의 子, 午, 卯, 酉의 네 개의 시간이다.

⑤ 器：훈장, 또는 재능의 뜻함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95)

⑥ 藏器待時：器는 鼎器이며 藏은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器를 藏한다는

것은 곧 때를 기다린다는 것으로 이 것

은 陽이 生할 때가 動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時：하늘과 사람이 나타나 합하는 징후

다.96)

周易에서 말하기를 “군자가 몸에 器를 저

장하고 때를 기다려 움직임에 어찌 이롭

지 않음이 있겠는가?”라 하였다. 藏器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待時는 시

기를 기다림이다.97)

⑦ 卦月：바퀴가 바르게 되는 卦의 절후이

다.

卦를 十二個月에 배당함이다. 十一月에서

시작하니 復 臨 泰 大壯 夬 乾 姤 遁

否 觀 剝 坤의 순서이다.98)

⑧ 屯蒙：《周易》六十四卦중의 두가지 卦

이다. 이 것으로써 屯은 上半의 하루를

대표하여 夜半의 子時로부터 한낮의 午

時에 이르기 까지이며, 蒙은 下半의 하

루를 대표하여 한낮의 午時로부터 夜半

이 子時에 까지이다.

⑨ 六十卦周：천유에서는 餘六十卦로 되어

있다.

⑩ 聊：애오라지(마음에 부족하나마 그대

95)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306

96)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4

97)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8

98) 上揭書, p.158

로)

⑪ 兩象：즉 屯과 蒙의 兩卦의 爻象을 의미

한다.

⑫ 義仁：五行, 五常, 四季의 관계에 근거하

여서 春季는 五行의 木이 되고 五常의

仁이 되며 秋季는 五行의 金이되고 五常

의 義가 된다. 고로 仁義는 봄과 가을의

두 계절을 의미한다. 火候상에서 설명을

하면 이는 卯, 酉의 목욕하는 계절이다.

⑬ 設刑：八月의 가을은 刑이되고 刑을 베

푼다는 것은 가을의 肅殺하는 모양을 가

리킨다.

刑은 刑罰로 金은 酉에서 왕성해지니 酉

가 刑이 되며, 차차 火候를 그치고 몸을

씻는다.

刑은 德과 상대된다. 刑은 陰이며 德은

陽이다. 刑은 죽이는 것을 주로하고 德

은 살리는 것을 주로 한다. 義는 정의이

니 罰을 정벌하고, 寅은 인애이니 따라

서 은혜를 베품을 주로 한다.99)

⑭ 施德：二月의 봄은 德이되며 德을 베푼

다는 것은 봄날의 生發하는 모양을 가리

킨다. 德은 은혜이다. 木은 卯에서 왕성

해지니 卯가 德이 되며, 차차 火候를 그

치고 머리를 감는다.

< 解說 >

㉠ 陰陽이 消息함에 하루에서는 子午卯酉로

설명하며, 한달로는 晦朔弦望으로 설명

하며, 일년으로는 春夏秋冬으로 설명한

다. 이것은 原文에서 말한 바 陰陽의 節

氣를 따른다고 한 것이다.100)

㉡ 火候를 장악하는데 우선 陽息과 陰消 그

리고 沐浴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른바 六陽時(子, 丑, 寅, 卯, 辰,

巳)의 火가 나아가는 것을 陽息이라하

99) 上揭書, p.158

100) 馬濟人 主編：前揭書, pp.6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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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戊子 ━━━━━ 丙寅
━━━━━ 戊戌 ━━ ━━ 丙子
━━ ━━ 戊申 ━━ ━━ 丙戌
━━ ━━ 庚辰 ━━ ━━ 戊午
━━ ━━ 庚寅 ━━━━━ 戊辰
━━━━━ 庚子 ━━ ━━ 戊寅

고, 六陰時(午, 未, 申, 酉, 戌, 亥)의 退

符(退火)를 陰消라고 한다. 子, 午인즉

進火와 退符의 시각이 개시됨을 나누게

된다. 어느 시간에 進火를 시작해야 하

는가 하는 문제는 일정한 모습 곧 一陽

이 生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

다. 藥이 자라는 이후에 비로소 능히 進

火가 개시된다. 卯, 酉의 두 개 時辰의

때를 당하여서는 불가불 保有하는 것과

進火이든 退符를 줄이고 이에 沐浴을 한

다.

단, 子, 午, 卯, 酉는 하나의 비유일 뿐이

며 구체적으로는 練攻 과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파악하여야 한다. 바로

張紫陽이 말한바 “火候는 시간을 쓰지않

으며 冬至에는 子時가 없으며, 그 沐浴

하는 시간에 이르러는 卯酉가 또한 비할

바가 없다.”(《金丹四百字》)라 함과 같

다. 《入藥經》에서 또한 말하기를 “一

日이내 十二時에 뜻이 도달하는 바는 모

두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따라서

배우는 자는 刻舟求劍하지 말고 善을 바

라고 스스로 체득할 것이다.101)

㉢ 屯은 子申으로써 하고 蒙은 寅戌을 사용

하니 곧, 子, 午, 卯, 酉를 가리킨다. 이

것을 魏伯陽은 爻辰법으로써 설명을 한

다. 이른바 爻辰法(혹은 衲子法이나 納

支法이라고 칭한다)은 곧 十二時辰과 八

卦六爻의 배합에서 기원한 것이니 바로

《周易集介纂疏》에서 말한바 “納支라고

하는 것은 八卦의 六畫으로써 陰陽의 六

辰을 분납한다.”

六爻의 重卦는 地支와 결합한 때에 우선

內外卦의 제 一爻를 분별하고 이후에 陽

에 속하는 것은 順推算法이며 陰에 속하

101) 上揭書, pp.644～646

는 것은 逆推算法으로 하여 기타 陽爻의

時辰을 나누어 확정 짓는다.102)

㉣ 聊陳兩象 未能悉究：屯 蒙 陽卦의 爻象

이 이미 그 法度를 부연하여 설명하였으

니 그 나머지 卦는 이것을 따라서 헤아

려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것

을 다 궁구하지 않는 것이다.103)

< 屯 卦 > < 蒙 卦 >104)

屯은 下卦가 辰이요 上卦가 坎인데, 下卦

辰의 初九의 爻는 庚,子에 배당되고 上

卦 坎의 六四의 爻는 戊, 申에 배당된다.

이로써 屯은 子, 申으로써 한다라고 하

는 것이다.

蒙은 下卦가 坎이요 上卦가 艮인데, 下卦

坎의 初六의 爻는 戊, 寅에 배당되고, 上

卦 艮의 六四의 爻는 丙, 戌에 배당된다.

이로써 蒙은 寅, 戌을 쓴다라고 하는 것

이다. 나머지 60卦 360爻의 활동은 제각

기 배당된 日時가 있다. 지금은 다만 屯

蒙 두 괘의 爻象을 서술했으나 그 나머

지의 爻象은 이것을 미루어 알 수 있으

므로 여기서 다 究明하지는 않는다.105)

屯卦는 發하는 의미로서 陽, 德, 生이고

蒙卦는 수렴하고 저장하는 의미로 陰,

刑, 殺이다.106)

102) 上揭書, pp.644～646

103)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6

104)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 : 前揭書, p.151

105) 上揭書, pp.146～147

106)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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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立義設刑：그 마땅함을 건립하되 형벌을

설치하여 그 마땅함을 분별해야 한

다.107)

㉥ 當仁施德：仁이란 人이다. 그 仁을 계승

하여 마땅히 德과 은혜를 베풀어 그 사

람을 사랑으로 기르는 것이니, 春令의

발생함을 나타낸 것이다. 다만 여기서

형벌과 덕을 베푸는 道가 만약 그 절도

를 쫓으면 四時가 조화로워서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만약 그 규칙을 어기면 氣

序가 어긋나서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긴

다. 그래서 逆之者凶이라 한 것이다. 이

節에서는 政敎의 發令은 마땅히 時令의

氣序에 합해야 하고 丹道의 春秋刑罰 또

한 그 中에 맞아야 한다.108)

이 구절은 動과 靜이 그 때를 잃지 않는

것이 火候가 본받아 따라야 할 규칙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대저 丹을 지어내는 요

령은 모두 周天함에 있어서의 火候에 있고,

火候의 요령은 모두 一動하고 一靜함에 있

는 바이다. 윗 장에서 “60卦가 둥글게 퍼져

자리잡고 있어서 수레바퀴가 된다.”고 말한

것은 이미 火候의 절도가 임금이 정치를 함

과 같은 요령과 법칙이라고 본 것이다. 사

물의 중요한 중심이 발동하게 되면 털끝만

큼도 구차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므로, 방안

에 들어앉아 있는 것에 비유를 하니, 君子

는 방안에 들어앉아 있되 그 말함이 善한지

라 천리 밖에서도 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逆境의 繫辭傳原文인데 魏公은 이 뜻을 풀

어서 말하기를 “萬承의 주인이라 하였으나

이는 본래 天君이고 아홉 겹으로 된 방”이

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중궁인 신실이다

君이 이미 물샐틈없이 둘러막힌 방안에 자

107)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7

108) 上揭書, p.147

리하게 되면, 靜일 때에는 쓸쓸할 정도로

조요하며 움직임이 없고 心을 씻어 내려 갈

무리하며, 動할 때에는 느끼고 통하게 되어

지휘 명령을 펴내되 一陰 一陽의 절도에 따

르고 하늘의 도를 살피며 하늘의 운행을 따

르지 않음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 陽이 극

하여 陰이 나오는 때는 월굴이라 하는데 卦

로는 姤에 속하고 달은 午에 있으며. 그 陰

이 극하여 陽이 나오는 때에 이르면 천근이

라 하는데, 卦로는 復에 속하고 달은 子에

있다. 때를 앞질러서는 안되니 靜하여 기다

리는 것이 마땅하고, 때를 놓쳐서도 안되니

動하여 그를 맞아야 한다. 그러므로 “氣를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卦에 따른 月에 어

긋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靜이 극하여 動하면 모든 변화가 싹트기

시작하니 屯卦의 모습이다. 屯卦는 內卦가

子를 納하고 外卦가 申을 納하는데, 水는

腎에서 長生이 되므로 싹이 트는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屯으로써 子와 申이 된

다.”고 말한 것인데 이른바 봄과 여름은 안

쪽의 體에 있어서 子로부터 辰, 巳에 이른

다는 것을 말한다.

動이 極하여 靜하면 모든 변화가 움츠려

들어서 갈무리되어지는데 蒙卦의 모습이다.

蒙卦는 內卦가 寅을 納하고 外卦가 戌을 納

하는데, 火卦가 戌에 있어서 움츠러들am로

갈무리하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蒙은 寅과

戌에 쓴다고 말하였는바, 이른바 가을과 겨

울은 바깥의 用에 해당하여 午로부터 戌,

亥에 이른다는 것이다.

두 卦가 반복하면서 낮과 밤이 나뉘고 또

冬至와 夏至가 나뉘어 그 나머지 60卦도 각

각 낮과 밤으로 나뉘어 맡아 있다. 사람에

있어서도 그 원리가 그대로 인용되므로 애

오라지 두 象으로 늘어놓았으되 끝까지 다

알아낼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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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至와 夏至가 이미 정하여지면, 그 중간

이 두 弦으로 나뉘어지니 上弦은 春分이 되

고 본래 卯라는 木에 속한다. 그러나 德 가

운데에 刑이 있어서 오히려 쌀쌀하여 말라

죽게 하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옳음을 세

우고 刑罰을 만든다고 말한 것이다.

下弦은 秋分이 되고 본래 酉라는 金에 속

한다. 그러나 刑 가운데에 德이 있어서 오

히려 따뜻하고 고른 어짊이 있다. 그러므로

어짊으로 덕을 베풀어 마땅하다고 말 한 것

이다.

이른바 償과 罰이 봄과 가을에 응한다는

것이니, 바로 沐浴의 시기인 것이다.

무릇 子와 午의 춥고 더움과 卯와 酉의

죽고 삶이 陰과 陽으로 크게 나뉘어 털끝

만큼도 어긋날 수 없고 오히려 그 절도가

맞아 떨어지니, 바깥에서의 眞陽火와 안에

서의 退陰符가 저절로 서로 응하는 것이,

마치 임금이 구중 궁궐에 단정히 앉아 있어

도 한 번 명령을 내리면 천 리 밖에서도 모

두 응하는 것과 같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

면 천 리 바깥까지 모두가 어기게 된다. 그

러므로 거스르는 자는 凶하고 따르는 자는

吉하다고 말한 것이다.109)

易에 君子는 몸에 器를 숨기고 時를 기다

려서 움직이니 어찌 이롭지 못함이 있겠는

가? 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을 器를 감추고

時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卦月이란 1년 12

달이 夬이니, 곧 陰陽의 시절이다. 이 열두

달의 卦는 그것이 周易중에 있어 성인이 함

께 가르침을 내린 말씀이 있으니 마땅히 준

수하여 지켜야 하고, 그 陰陽이 消長하는

시절의 기미는 마땅히 본받아서 행해야 한

다. 그러므로 卦月을 어기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곧 魏公께서 夫子의 말씀 뜻을 풀이

109)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p.306～310

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몸을 닦는 도리를 나

타내신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니 이것은 納子法이다. 12

地支를 8괘의 아래에 놓으면 乾은 子와 午

를 받아들이고 辰은 乾과 같고 巽은 坤과

같으며 坎은 寅 申을 받아들이며 離는 卯酉

를 받아들이며 艮은 진無를 받아들이며 兌

는 巳亥를 받아들인다. 다만 卦마다 두 개

의 至를 받아들이는데 오직 辰 巽만을 乾

坤과 같이 받아들이니 무슨 이유인가?110)

二. 逆之者凶111)

纖芥
①
不正

②㉠
, 悔吝

③
爲賊

④
.

兩至
⑤
改度

⑥㉡
, 乖錯

⑦
委曲

⑧
.

隆冬大暑⑨, 盛夏霜雪⑩.

兩分
⑪
縱橫

⑫㉢
, 不應漏刻

⑬㉣
,

水旱相伐
⑭

, 風雨不節
⑮㉤

.

蝗蟲湧沸꒑꒠㉥, 群異旁出꒑꒡.

天見其怪, 山崩地裂
⑱

.

< 直譯 >

조금이라도 바르지 않으면 뉘우침과 욕됨

이 도둑으로 되니, 冬至와 夏至에 절도가

바뀌어 어긋나고 구부러져서 한 겨울에도

무덥고 한 여름에도 눈이 오고 서리가 내리

며, 春分과 秋分이 제멋대로 되어 와야 할

시각에 오지 아니하고, 홍수와 가뭄이 서로

넘나들며 비바람이 그치지 않고, 해로운 벌

레들이 솟아 나오며 뭇 이상한 일이 불거져

나와 하늘에 그 괴이함이 나타나고 산이 무

너지며 땅이 갈라진다.112)

조금이라고 바르지 못하거나 원망하고 부

끄러워하면 해롭게 된다. 冬至와 夏至가 常

度를 바꾸면 어긋나고 잘못되어 한겨울에

110) 崔昌祿 編著：前揭書, pp.144～145

111)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7

112)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p.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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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덥고, 한여름에 서리와 눈이 내리고,

春分 秋分이 縱橫으로 바뀌어, 時刻에 應하

지 못하면 水旱이 서로 침범하며, 風雨가

節候에 맞지 않고, 蝗蟲이 들끓고, 여러 이

상한 일이 크게 일어나며, 하늘에 괴상한

일이 일어나며,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다.113)

< 意譯 >

火候의 장악에 있어서 극히 세밀한 출입

이라도 모두 偏差를 형성하며 正氣의 파괴

를 일으킬 것이다. 歲節의 火候로써 설명하

면 冬至, 春分, 夏至, 秋分이 進火, 退符, 沐

浴등의 시간을 분별한다. 만일 冬至에 一陽

이 생한 후에 進火가 크게 빠르고 크게 重

하면 비록 嚴冬雪寒의 겨울날이라 할지라도

金石을 녹여 내리는 극렬한 더위 현상이 나

타난다. 만일 夏至에 一陰이 생한 후에 退

火가 너무 빠르게 차가워지면 비록 극렬히

더운 여름날이라 할지라도 눈과 서리가 춤

추며 내리는 겨울날의 모습이 나타난다. 春

分과 秋分은 낮과 밤이 서로 같으므로 때를

측정하는 그릇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마땅히 평균이 될 것이며, 火候上에서는 더

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沐浴을 할 시간

인 것이다. 만일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게

되면 수재와 가뭄의 재난이 나타나고 風雨

가 서로 일어난다. 하늘이 가물게 되면 또

한 벌레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물이

가득하면 왕왕 지하수의 범람을 초래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의 偏差 정황이 모두 나타

나게 된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山岳이 스

스로 무너지고 까닭없이 땅이 무너지며 乾

坤鼎器가 파괴되고 엄중한 偏差가 나타나며

그 후는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

게 된다.114)

113)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2

114)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7

< 注釋 >115)

① 纖芥：芥는 혹은 介라고도 하는데 纖芥

는 미세함을 말한다.

② 不正：때를 어긋나고 中을 잃어서 정확

한 규칙에 合하지 않는다.

③ 悔吝：《周易 繫辭傳》에서 말하기를

“悔吝이란 것은 근심하는 象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悔恨을 가리킨다. 이곳에

서는 작은 착오를 겸하여서 말한다.

悔：뉘우침, 吝：욕됨

④ 爲賊：賊은 파괴이며 파괴를 당하는 것

은 鼎器이다. 陳致虛가 말하기를 “悔吝

이 아울러 도달하면 丹鼎에 해가된다.”

⑤ 兩至：冬至와 夏至를 가리키는데 이는

進火와 退符를 시작하는 時刻을 나누는

것이다.

⑥ 改度：常度를 잃어버림을 말한다.

⑦ 乖錯：剛柔가 道를 얻은즉 和라고 말하

고 和를 어긋나면 乖이다. 어긋나고 거

스르는 것이 錯이되니 즉 違背와 不調和

를 가리킨다.

⑧ 委曲：委屈을 의미하며 힘써서 일에 종

사하는 것이다.

⑨ 隆冬大暑：冬至의 다음을 冬天이라고 하

며 이는 마땅히 嚴冬으로 隆冬이라고도

한다. 常에 반하여 金이 녹아 흐르고 돌

이 갈라지는 大暑 현상이 출현한다. 이

것은 練攻중의 子時의 進火가 크게 중하

고 빠른 까닭이다.

⑩ 盛夏霜雪：夏至의 다음을 夏天이라고 하

며 마땅히 혹독하게 뜨거워야 하는데 常

度를 벗어나서 눈발과 서리가 내리는 현

상이 나타난다. 이는 練攻중의 午時의

退化가 너무 빠르고 너무 차가운 까닭이

다.

115) 上揭書, p.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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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兩分：春分과 秋分으로 모두 沐浴하는

때를 가리킨다.

⑫ 縱橫：세로를 橫으로하고 가로를 縱으로

하니 여기서는 錯亂됨을 말한다.

남북은 縱이라하고 동서를 橫이라 한다.

夏至와 冬至는 者, 午의 달로서 이것을

橫이라 한다. 春分과 秋分은 卯, 酉의 달

로서 이것을 橫이라 한다.

⑬ 漏刻：고대에 시간을 재는 기계이다. 銅

으로써 물을 담고 바닥에 구멍을 뚫어

떨어지는 물의 多少를 보아서 시간을 계

산한다. 그 법은 百介의 시각으로써 晝

夜를 나누었으며 冬至에서는 낮에 40刻,

밤에 60刻이 흐르고 夏至에는 낮에 60

刻, 밤에 40刻이 흐른다. 春分과 秋分에

서는 낮과 밤에 각각 50刻이 흐른다.

물시계의 한 가지. 작은 구멍에서 새어

떨어지는 물의 양을 항아리 속에 세운

잣대의 눈금을 읽어서 시각을 알게 만든

장치. 물이 각 물통에 꽉 차 있어서 제

일 웃통에 한 방울이 보태어 지면 맨

아랫통에서 한 방울이 항아리로 떨어진

다. 이것이 漏刻이 應하는 것이고, 제일

웃통에 한 방울이 보태어 졌으나 맨 아

랫통에서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漏

刻이 不應하는 것이다.116)

漏는 물방울이 떨어져서 시간을 재는 工

具이며, 刻은 時辰으로 時間을 의미.117)

⑭ 水旱相伐：春分과 秋分의 낮과 밤에 흐

르는 시각이 서로 같으니 그 常度를 잃

음을 비유해보면 혹 흐르는 것이 너무

많아 水災를 부르고 혹 흐르는 것이 너

무 적어 가뭄이 일어난다.

⑮ 風雨不節：봄의 바람과 가을의 비가 節

116) 崔昌祿 編著：前揭書, p.647

117)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60

度가 없음이다.

⑯ 蝗蟲湧沸：이것은 윗구문의 水旱相伐을

이어서 말 한 것으로 하늘이 가뭄이 들

면 왕왕 벌레의 재난과 물의 재난이 동

시에 나타나며, 지하수가 동시에 솟구쳐

범람한다.

蝗蟲：벼의 싹을 갉아 먹는 해충118)

湧沸：샘이 넘쳐 흐르듯이 왕성하게 발생

한다는 뜻119)

⑰ 群異旁出：각종 비정상적인 현상이 모두

좇아서 일어나니 이것은 練攻중의 일반

적인 偏差를 말한다.

群異는 災異로서 많은 재앙120)

⑱ 天見其怪, 山崩地裂：천지간에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山岳이 스스로 붕괴되

며 까닭없이 땅이 갈라진다. 天地는 乾

坤을 가리키니 곧 鼎器를 말한다. 鼎器

가 파괴를 당한다는 것은 練攻중에 나타

나는 엄중한 偏差를 가리킨다.

< 解說 >

이 구절은 바로 火候의 정도를 거스르면

凶하고 따르면 吉함을 말하고 있다. 火候가

한번 靜하고 한 번 動함이 마치 法令을 어

겨서는 안 됨과 같으니, 道를 배우는 사람

은 적어도 이것만은 잘 살펴서 행하고 널리

겪어 보아야 한다. 무릇 冬至와 夏至, 春分

과 秋分의 경계선이 되는 것을 나아가고 물

러나며 가고 오고 할 때는 마음을 지극히

성실하게 세워서 그 뜻을 아주 정밀하게 쓰

지 않으면 안 되니 오르고 내리는 日辰을

주의 깊게 살피며 차고 따뜻해지고 하는 消

息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이다. 《入藥

經》에서 이른바 “오직 지극히 성실하면 法

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 바로 이

118)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52

119) 上揭書, p.152

120) 上揭書,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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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만약 法令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티끌만큼이라도 바르지 않게 되면 悔와 吝

이 번갈아 이르고 丹을 만드는 精을 해치게

되니,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겠는가. 冬至

에 一陽이 처음 생기면 마땅히 進火의 방법

을 써야 되지만 반드시 潛龍의 싹을 길러야

하니 火가 지나치게 불꽃을 이루며 타올라

서는 안되며, 夏至에 一陰이 처음 내리면

마땅히 退火의 방법을 써야 되지만 반드시

서리를 밟아서 얼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니 火가 지나치게 식어 버려도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에 하나 어긋나고 굽

힘이 있으며 그 떳떳한 절도를 바꾸게 되

면, 덥지 않아야 할 때에 덥게 되어 한 겨

울에 오히려 찌는 듯 덮고, 춥지 않아야 할

때에 춥게 되어 한여름에 오히려 눈이 오고

서리가 내린다.

春分과 秋分에 이르면 陰과 陽이 각각 半

씩이고 水와 火가 똑같다. 이 때에는 마땅

히 沐浴하여 마음을 씻고 생각을 털어 버리

며 고르게 조절하여 中和를 이루어야 鼎 가

운데의 眞炁가 한 곳으로 모여서 엉기게 된

다.

만약 意를 오로지 하지 못하여 가로 세로

사방으로 달리게 되면 물시계의 물 떨어짐

이 맞지 못하게 된다. 水가 지나치게 왕성

하면 곧 水災요, 火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곧 가뭄이 되어 거센 바람과 비가 節度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만에 하나 물시계가

맞지 않으면 적게는 병충과 멸구가 크게 일

어나고, 玉으로 된 爐와 金으로 된 鼎이 끓

어 넘치며, 크게는 산과 물이 무너지고 갈

라지며 金이라는 虎와 木이라는 龍이 설치

며 달리게 된다. 이상은 모두 이른바 거스

르는 자는 凶하다는 것들이다. 모두가 心君

이 함부로 달리고 神室에 주인이 없는 까닭

으로 感하게 되어 이와 같은 災變을 부르는

것이다.121)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법률이나 정령을

실시한 뒤에 후회하거나 마음에 꺼림한 것

이 남는 등의 해로움이 생긴다. 冬至와 夏

至가 그 정상의 법도에서 벗어나 바뀐다면,

春夏秋冬의 네 기상이 뒤틀려져 겨울이 한

창일 때 몹시 여름이 한창일 때 서리가 내

리고 눈이 내린다든가 할 것이다. 春分과

秋分이 冬至, 夏至와 뒤바뀐다면 春分과 秋

分에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고 하는 시간

이 맞지 않을 것이고 風雨가 때가 없고 홍

수나 가뭄이 이어지고 해충의 피해가 심하

게 발생하며, 산이 무너지고 땅이 벌어지는

따위의 괴이한 현상을 하늘이 내리는 등 갖

가지 재난이 널리 일어날 것이다.122)

① 纖芥不正：조금이라도 그 법도를 따르지

않거나 그 시일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政令에 원망하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기

서에 해로운 허물이 생김을 말했다.123)

② 兩至改度：만약 겨울과 여름을 바꾸면

그 일상적인 법도가 바뀌고 변화하면 四

時가 어긋나고 기서에 차질이 생긴다.

무릇 冬至와 夏至가 서로 바뀌어 착오가

생기면 한겨울의 추운 날에 도리어 쇠를

녹이고 돌을 녹이게 되어 아주 더워져서

한여름의 더운 날이 된다. 반대로 서리

와 눈으로 얼어터지게 되면 아주 추워진

다.124)

③ 兩分縱橫：南北을 縱이라 하고 東西를

橫이라 하는데, 冬至와 夏至는 子午日이

니 그것이 縱이고 春分과 秋分은 卯酉日

121)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p.311～312

122)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p.147～

148

123)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7

124) 上揭書,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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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그것이 橫인데, 二分과 二至가 棕

灰으로 서로 전도되어 바뀜을 말한다.

그래서 春分과 秋分이 縱橫으로 바뀐다

고 했다.125)

④ 不應漏刻：春分과 秋分에는 밤낮의 漏刻

이 같으나 冬至와 夏至에는 밤낮이 시각

이 길고 짧으므로 이제 縱橫으로 그 時

令을 바꾸게 되면 二分과 二至의 시각이

다 그 일상적인 法도에 맞지 않게 됨을

말한다.126)

⑤ 風雨不絶：春分秋分과 冬至夏至가 서로

바뀌면 봄 가을과 겨울 여름이 전도되어

기후가 錯亂을 일으킴을 말한다. 그러므

로 風雨와 水旱이 그 절후를 따르지 않

고 서로 침범하여 그 화평함을 이기게

된다.127)

⑥ 蝗蟲湧沸：春秋分 冬夏至가 縱橫으로 그

법도를 바꾸면 싹을 갉아먹는 벌레가 샘

물처럼 들끓게 되고, 물이 가무는 재해

가 생기고 여러 현상이 크게 나타남을

말한다.128)

四季의 바름이 변이를 일으켜 여름에 아

주 추워지고 겨울에는 아주 더워지며 비

바람은 節候에 어긋나고 가뭄과 홍수가

잇따르고 점차 山岳이 저절로 무너지며

까닭없이 땅이 갈라지니, 이러한 天地의

怪異한 현상을 필경 보게 될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曆法에 착오가 있고 윤달을

배치하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時令에 어

긋남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變異가 있는 것이다.

125) 上揭書, p.148；참동계이야기에서는 兩分,

兩至가 각각 二分, 二至로 되어 있다.

126) 上揭書, p.148

127) 上揭書, p.148

128) 上揭書, p.148

三.順之者吉129)

按歷
①
法令

②
, 至誠

③
專密

④㉠
.

謹候日辰, 審察消息⑤㉡.

動靜有常
⑥㉢

, 奉其繩墨
⑦

.

四時順宜
⑧

, 與氣相得
⑨㉣

.

剛柔⑩斷矣⑪, 不相涉入⑫㉤.

五行
⑬
守界, 不妄盈縮

⑭㉥
.

易行周流
⑮

, 屈伸反覆
⑯㉦

.

< 直譯 >

法令을 두루 살펴보고, 지극히 성실하며

오로지 물샐 틈없고, 日辰을 주의깊게 점치

며, 消息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130)

法令을 두루 살펴보고 지극한 정성으로

오로지 엄밀히 하여 삼가 日辰을 살펴 消息

을 자세히 관찰하되, 冬과 精에는 법칙이

있으니, 그 법을 받들면 四時에 마땅함을

따르고 氣와 더불어 서로 얻는다. 굳세고

부드러움이 나뉨에 서로 간섭하여 들어가지

않고, 五行이 한계를 지키고, 가득 차거나

모자라지 않게 하여 日月이 행하여 主流하

고 屈伸을 반복한다.131)

< 意譯 >

火候를 掌握하는데 있어서 歷法과 같은

것에 의존하여 時令을 엄격하게 法하여 뽑

아낸다. 練攻에서 마음을 다하여 한 뜻과

같이 하고 잡념을 없이하며 삼가 子時의 陽

이 생하는 것을 기다린 후에 陽이 息하고

陰이 消하는 進火와 退符를 본다. 練攻중에

서는 動과 靜의 일정한 규율을 살펴야 하며

春 夏 秋 冬의 절기와 寒 熱 溫 凉의 기후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陰陽消息과 進火退

符의 경계에서 장악함이 맑아야하고 상호

錯雜되어서는 안된다. 春夏秋冬과 進火, 退

129) 馬濟人 主編：前揭書, pp.647～648

130)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310

131)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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符, 沐浴은 모두 지나침과 不及을 피하여야

한다. 火候의 장악에서 곧 이러한 모양의

陽息과 陰消가 부단히 순환하여 왕복한

다.132)

< 注釋 >133)

① 按歷：歷法에 의거해서 일을 행한다. 練

功상에서는 歷數에 의거해서 火候를 장

악함을 말한다.

② 法令：때의 命을 본받아 法한다. 練功상

에서는 時令을 法하여 運行함을 말한다.

③ 至誠：전심으로 성의를 다한다.

④ 專密：전심으로 집중함이니 하늘에 조금

의 雜念도 없음이다.

⑤ 日辰, 消息：하루의 十二辰에서 六陽의

때에는 進火가 息이고, 六陰의 때에는

退符가 消이다. 여기서는 주로 子時에

陽이 生하는 것을 가리킨다.

子로부터 亥까지의 12地支134)

하루는 十二辰. 一辰은 八刻. 陰陽의 消

長, 陽이 生하는 것을 息이라 하는데, 子

에서 巳에 이른다. 陰이 生하는 것을 것

을 消라 하는데 午에서 亥에 이른다.135)

⑥ 有常：정상적 규율이 있다.

動靜有常 계사전에 “대저 乾은 그 靜할

때는 專, 그 動할 때는 直이니 그로써

크게 生한다. 대저 坤은 그 靜할 때는

翕하고, 그 動할 때는 闢하니 그러써 널

리 生한다.”라고 하였다.136)

⑦ 繩墨：목수가 사용하는 工具이니 여기서

는 규율을 가리킨다.

먹줄. 여기서는 法度를 뜻한다.137)

132)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8

133) 上揭書, p.648

134)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311

135)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51

136) 上揭書, p.152

137) 上揭書, p.152

⑧ 四時順宜：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

의 陰陽 節氣에 순응함이다.

⑨ 與氣相得：추위와 더위, 따듯함과 서늘

한 기후에 순응함이다.

⑩ 剛柔：여기서는 陰陽의 消息을 가리킨

다.

文火와 武火를 말함138)

⑪ 斷矣：陰陽消息의 경계를 장악함에 아주

淸楚함을 얻어야 한다.

끊어지다. 헤어지다. 繫辭傳에 “動靜有常

剛柔斷矣”라고 하였다.139)

⑫ 不相涉入：進火와 退符가 서로 錯雜되지

않는다.

⑬ 五行：金水木火土에서 봄은 木에 속하고

여름은 火에 속하고 7季夏하는 土에 속

하고 가을은 金에 속하고 겨울은 水에

속하는 까닭으로 四時節氣를 가리키는

것이 곧 火候消息이다.

⑭ 不妄盈縮：盈은 가득함이며 縮은 짧음이

니,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다.

⑮ 易行周流：易은 日月이며 日月은 坎离

藥物이다. 이는 藥을 鍛鍊함에 火候를

장악해야함을 말한다.

⑯ 屈伸反覆：屈은 消이며 伸은 息이니 따

라서 陽이 息하고 陰이 消하는 往來함이

무궁함이다.

< 解說 >

이 구절은 動과 靜에 일정한 때가 있으므

로 그 준칙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끝

맺어 말하고 있다. 대저 丹道의 動과 靜은

天地의 造化와 같아서, 動이 極하면 靜이

되어 아득하고 캄캄하게 되니, 마땅히 己를

虛하게 하여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靜이 極하면 動하면서 어리둥절하게 되는

138)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60

139)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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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때는 마땅히 意를 써서 나궈 채어

가져야 한다.

만약 마땅히 靜하여야 할 때에 공연히 動

하거나 마땅히 動하여야 할 때에 잘못 알고

靜하게 되면, 억지로 만들어서 바로 잡는

것이라서 그 떳떳한 道를 잃는다. 그러므로

動과 靜에 떳떳함이 있어서 그 法則을 받들

어 지킨다고 말한 것이다.

動과 靜의 떳떳한 道를 알고 나면, 때가

冬至와 夏至에 이르게 될 때 곧 進火와 退

符를 하게 되고, 때가 春分과 秋分에 해당

하게 될 때, 곧 따뜻이 기르고 沐浴하게 되

어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되므로 四時의

精氣와 서로 應하게 된다. 그러므로 四時가

順하고 마땅하여 氣와 서로 맞는다고 말 한

것이다.

金丹의 요점은 모두가 四象을 화합하고

五行을 거두어 모음에 있는데, 四象이 둥글

게 퍼져있고 土德이 가운데에 있어서 東西

南北으로 각각 맡은 지역이 있으니 지나쳐

도 안 되고 못 미쳐도 안 된다. 그러므로

五行이 경계를 지켜 함부로 차거나 줄지 않

는다고 말한 것이다.

陰과 陽이라는 炁가 있으니 剛과 柔라는

質이 있고, 剛과 柔라는 質이 있으니 動과

靜의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 가운데

의 참된 易이다. 참된 易이 한 몸을 두루

흘러서 굽고 펴기를 반복하여, 적합하고 마

땅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마치 임금이 한

번 법령을 펴내니 천 리 밖이 모두 응하는

것과 같다.140)

火候의 禍福이 있으니 마땅히 動靜에 常

이 있다. 만일 법도를 좇아야 할 때는 四時

의 마땅함을 어긋나서는 안 된다. 自然과

二炁가 서로 얻음에 剛한 것이 침입하여 넘

140)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p.311～312

어 갈 수 없고, 부드러움이 물러나 오그라

들 수 없다. 혹은 구부리고 혹은 펴지며 혹

은 물러나고 혹은 뒤집는다. 五行이 흘러감

에 각자 경계를 지키니 바야흐로 걱정이 없

게 된다.141)

法律이나 政令을 미루어 생각하며 널리

살펴 至誠으로 專心 周密하게 하고 삼가 1

년의 氣節이 옮기고 바뀌는 하루의 十二辰

을 잘 살펴 소상하게 陰陽 두 氣의 盛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君主는 천지의 法度

에 따르므로 그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움

직여야 할 때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일정한

商法이 있어 그 법도에 맞게 한다. 그 號令

을 발함에 당하여서는 春夏秋冬의 陰陽의

시절에 알맞고, 火氣가 얻어지고 福을 부를

수가 있다. 봄과 여름은 陽剛하여 움직임에

따라 만물이 생장한다. 가을과 겨울은 陰柔

하여 움직이지 않음에 따라 만물이 收藏한

다.142)

① 按歷法令 至誠專密：그 법도를 헤아려

살펴보고 그 政令을 실행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모름지기 지극한 정성을 망령됨

이 없이 專心으로 삼가고 엄밀히 하는

것을 말한다.143)

② 謹候日辰 深察消息：歲時氣節의 數는 日

辰을 위주로 하고 陰陽 두 氣의 運行은

消息을 기틀로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삼가 알아서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144)

대개 하루에는 12辰이 있고 이와 같이 四

141) 魏伯陽 著, 陳顯微 註解, 陶素耜 述譯：周易

參同契解, 周易參同契脈望 合本, 自由出版社,

中華民國六十八年, p.58

142)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p.147～149

143)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7

144) 上揭書,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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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에 있어 陽剛과 陰柔의 氣가 분명하게

갈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五行

의 氣候는 각각 그 한계를 지켜 망령되

게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일이 없

는 것이다. 易은 坎離며 日月이다. 坎離

가 六虛속을 왕래하고 굴신하며 日月이

乾坤속을 主流하고 반복하여 陰陽이 조

화를 이루고 災異가 생기는 일이 없

다.145)

③ 動靜有常：動은 곧 陽의 법칙이요 靜은

陰의 법칙인데 動은 낳아서 나타내는 작

용을 하고 靜은 거두어 저장하는 바탕을

이룬다.146)

④ 四時順宜 與氣相得：君子가 天地를 본받

아 그 인생이 動靜間에 함께 한결같이

변함없고 法度에 合하면 자연히 四時가

마땅함을 따르고 節候에 응하며 부드러

운 기운을 서로 얻어서 이룬다.147)

⑤ 剛柔斷矣 不相涉入：봄, 여름은 陽의 굳

셈이 되어 動에 응하여 낳아 성장시키

고, 가을과 겨울은 陰의 부드러움이 되

어 靜에 응하여 거두어 저장한다. 만약

추위 더위 따뜻함 서늘함이 각자 그 節

候에 應하면 四時 陰陽의 氣가 이미 나

뉘므로 이것은 어긋나고 착오가 생김에

간섭하여 들어가지 않는다.148)

⑥ 五行守界 不妄盈縮：사계절이 五行의 氣

節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149)

⑦ 易行周流 屈伸反覆：易에서 坎離를 말하

니 日月이다. 坎離가 六虛중에서 往來하

고 屈伸하며 日月이 乾坤의 안에서 主流

145)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p.147～

148

146)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9

147) 上揭書, p.149

148) 上揭書, pp.149～150

149) 上揭書, p.150

하고 反復하니, 陰陽이 조화되어 스스로

어긋나는 變異가 없다.150)

四. 由乎胸臆151)

孝子用心
①

, 感動皇極
②

.

近出己口
③

, 遠流殊域
④

.

或以招禍⑤, 或以致福⑥,

或興太平, 或造兵革
⑦

,

四者
⑧

之來, 由乎胸臆
⑨

.

< 直譯 >

孝子의 마음 씀이 皇極을 감동시킨즉 가

깝게는 그 입에서 나오고 멀게는 다른 지역

에까지 흘러간다. 혹은 禍를 부르고 혹은

福이 되며 혹은 太平하게 되고 혹은 兵革을

일으키니 그 유래는 모두 마음에서 말미암

는 것이다.152)

孝子가 마음을 씀에 皇極에 감동하니 가

까이는 자기 입에서 나오고 멀리는 다른 곳

으로 흘러, 혹은 재앙을 부르고, 혹은 富를

이루고, 혹은 太平을 일으키고, 혹은 전쟁을

일으키니, 이 네 가지의 결과는 마음 씀씀

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다.153)

< 意譯 >

練攻중에 보아도 형체가 없고 들어도 소

리가 없이 丹田에 의념을 집중하여, 그 效

應을 이루게 된다. 비록 이러한 모양으로

神을 모아서 지켜서 全身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百骸를 和하게 하고 전신을

舒暢하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

으며 반대로 六賊이 미쳐 날뛰게 하고 心身

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며 偏差를 형성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정황의 발생은 모두 의념

을 운용하고 火候를 장악하는 것이 정확한

150) 上揭書, p.150

151)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8

152)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311

153)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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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렇지 않은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154)

< 注釋 >155)

① 孝子用心：일설에는 練攻중에 孝子가 부

모를 봉양하고 시중 드는 듯 함이 요구

된다고 한다. 보아도 형체가 없으며 들

어도 소리가 없다. 마음을 오로지 함이

하나와 같다.

孝子란 君子다.156)

② 皇極：皇은 임금으로서 큰 것이다. 極은

皇極을 가리키며 최고의 三中處를가리킨

다. 皇極은 丹田을 가리킨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中正의 도. 하늘

또는 上天157)

皇은 大이고 極은 中이다. 皇極은 君主가

中道를 세우고 백성이 거기에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158)

皇極은 君主를 말한다.159)

③ 己口：練功중에 마음 쓰는 것을 가리킨

다.

近出己口 繫辭傳에 “言行의 가장 중요한

것을 發함은 榮辱의 主이다. 言行은 君

子가 天地를 움직이는 까닭이다.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

다.160)

④ 殊域：일설에는 殊俗으로 되어 있으니

다른 지역을 가리킨다. 이것은 全身의

處를 지칭한다.

⑤ 招禍：雜念이 많고 방법에 錯誤가 있음

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는 六賊 猖狂으

로 눈, 귀, 코, 혀, 몸, 뜻에 이르며 偏差

154) 馬濟人 主編：前揭書, p.648

155) 上揭書, p.648

156)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8

157)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311

158)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9

159) 浙江省氣功科學硏究會, 氣功雜誌編輯部 主

編：前揭書, p.160

160)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52

를 부른다.

⑥ 致福：능히 주의력을 집중함으로 그 결

과는 百骸가 조화롭고 다스려져서 全身

이 舒暢하며 효과와 이익을 낳는다.

⑦ 兵革：兵革은 병기와 갑옷의 총칭으로

전쟁의 變亂을 일으킬 수 있다.

⑧ 四者：禍를 부름, 禍를 초래함, 太平, 兵

革을 가리킨다.

⑨ 胸臆：心胸과 胸懁을 가리키니 곧 意念

이다.

< 解說 >

修道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빛을 돌이키

고 안을 지키며 잠시도 方寸161)을 떠나지

않기를 마치 효자가 부모를 섬김과 같이 하

여 모습이 없는 것도 보고 소리가 없는 것

도 들으며 이와 같이 마음 쓸 수 있으면,

저절로 皇極을 감동시키게 된다. 皇極이란

하늘 가운데의 참된 주재자이니, 곧 우리

몸에 있는 天谷162)의 元神이다. 先天의 元

神은 쓸쓸하게 조금도 동함이 없으니 본래

가고 옴과 향하고 등짐이 없건만, 後天의

한 念이 動하게 되면 비로소 吉凶禍福이 휘

몰아서 感하고 通하게 되는 것인데, 마치

孝子가 父母를 섬김에, 몸은 비록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부모와 남모르게 통하여서

비록 천 리 밖에 있을지라도 가렵고 아픔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으

니, 어찌 가깝게는 그 입에서 나오고 멀게

는 다른 지역에까지 흘러감이 아니겠는가.

이는 물시계가 모두 맞게 응하여 災變이 일

161) 魏伯陽 原著, 朱元育 闡幽, 李允熙 譯註：前

揭書, pp.314～317；사람의 마음이 方寸인데

離卦에 속하고, 하늘의 마음이 方丈인데 乾

卦에 속한다. 크기로 보아서 하늘은 丈이라

하고 사람은 寸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

162) 上揭書, pp.314～317；谷神이 살고 있는 하

늘의 골짜기. 上丹田과 연관되어 있는 陽한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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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따르는 자는

吉하다는 것이다.

단지 하나의 感하고 通하는 기틀이라는

것일 뿐인데, 그를 거스르면 禍를 부르고

그를 따르면 福을 가져오며, 단정히 자세를

가다듬고 있으면 太平한 경사스러움을 얻게

되고 조급하게 動하면 兵革의 재난을 자아

내게 됨을 볼 수 있으니, 吉凶悔吝의 실마

리가 어찌 방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의 마

음에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저 거스르면 凶하고 바르게 따르면 吉하

여 吉과 凶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悔와

吝은 그 사이에 들어 있다. 그렇지만 吉은

하나요 凶과 悔와 吝은 셋이니 신중하지 않

고 되겠는가.

剛은 武火에 속하고 柔는 文化에 속하는

데, 몸과 마음이 합하여지기 전에는 마땅히

武火로써 달구어 내야하고 조금이라도 柔함

에 빠져서는 안 되며, 神과 炁가 고르게 된

뒤에는 마땅히 文火로서 한결같이 건너야

하고 조금이라도 剛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剛과 柔가 갈라서서 서로 섞여들

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孝子가 마음을 씀이 지성을 다하므로 능

히 하늘의 뜻을 잇고 하늘의 일을 말하고

하늘의 大衆至情의 道를 감동시킨다. 윗자

리에 있는 君主가 孝子와 같이 至情으로써

정치를 행하고, 하늘의 大衆至情의 道를 감

동시킨다면 백성의 마음이 그 君主에게로

돌아와 복종한다. 가까이는 좋은 말을 나의

입에서 發하면 그 聲敎는 멀리 변방의 궁벽

한 데까지 널리 이른다. 혹은 재화를 부르

고 혹은 행복을 부르고 혹은 태평을 일으키

고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둥의 네 가지 일

은 온전히 君主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丹道도 또한 마

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르는 것으로 그

藥物을 운용하여 中正의 道로 돌아가게 함

으로써 비로소 능히 仙丹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163)

逆之者凶의 節에서 曆法이 어긋나서 春秋

分 冬夏至가 바뀌면 天地의 氣가 어지럽고

재난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

에 있는 君子가 마땅히 마음을 쓰고 정치를

꾀함에 大中의 道로써 감동시켜 그 民心을

돌아가도록 하고 神明의 德을 궁구히 통달

하여 그 하늘의 변화를 돌이킴을 말한 것이

니, 曆數를 詳考하여 바로잡아 寅時에 공경

스럽게 주어서 가까이는 善한 말이 자기 입

에서 나오도록 한다면 훌륭한 가르침은 멀

리 다른 지역에도 흘러가게 된다. 君子는

言行을 함에 있어 혹 재앙과 근심을 부르기

도 하고, 혹 福과 좋은 일을 가져오기도 하

며 혹은 이로 말미암아 太平聖代를 일으키

고, 혹은 이로부터 兵亂을 초래하기도 하니

이 네 가지의 결과는 다 君子의 胸中에서

오는 것이다.164)

Ⅳ. 考察

1. 氣功의 內丹周天

氣功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長壽하도록 몸을 단련하는 養生法이다. 이

러한 氣功은 옛날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활

하는 가운데 疾病 및 老衰과정을 극복하려

는 부단한 노력과 경험 속에서 점차로 인식

하고 창조해 낸 自我心身煅煉의 방법과 이

론이다.165) 즉, 氣功이란 氣에 功을 들인다

163) 魏伯陽 著, 崔亨柱 解譯：前揭書, p.148

164) 崔昌祿 編著：前揭書, p.149

165) 孫思明, 辛民敎 共編：導引氣功學, 서울, 永

林社, 1988,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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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氣功, 즉 道家 養生法을 얘기하려면 內丹

術을 빼놓아서는 안되고 內丹術을 얘기하려

면 周天功을 빼놓을 수 없다. 周天功이란

內丹術 각 유파에 공통되는 기본 練功法으

로서 이른바 丹 수련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다.166) 즉, 內丹의 여러 과정중 한 방법이

周天이며 現代에 있어서는 古代에서 周天이

라 稱하여지던 修練法의 全段階와 다음 단

계를 통칭하여 周天功이라고 하니 즉, 內丹

法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167)

周天功에는 小周天功과 大周天功이 있는

데, 일반적으로 周天功이라 하면 小周天功

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周天이라는 말은

중국 고대 천문학의 학술어로서 구형인 天

體를 한바퀴 돈다는 뜻이다. 인체는 하나의

小宇宙로 비유되므로 氣가 인체를 한바퀴

도는 것도 周天인 셈이다.168)

大小周天功法의 煅煉과정중에 없어서는

안될 三大要素로는 鼎器, 藥物, 火候이며,

內丹術에서는 ‘內丹三要’라고 칭한다.169) 이

러한 周天三大要素인 鼎器, 藥物, 火候를 통

해 內丹修練을 하게 되니, 修練의 과정은

器를 운용시킬 수 있는 그릇인 鼎器(下丹田

를 만들고), 그 鼎器 내에 氣를 채우고(下丹

田의 氣感의 증대, 즉 藥物), 채워진 氣의

운용(火候와 周天)이라 할 수 있다.170)

周易參同契에서는 體인 鼎器를 乾坤으로

삼고, 用인 藥物을 坎離로 삼았으니 이는

乾坤을 기준으로 삼아 修練을 한다는 것이

166) 이동현 著：건강기공, 서울, 정신세계사,

1990, p.186

167) 金京煥 著：氣功과 經絡의 相關性에 關한

硏究, 서울, 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6,

p.14

168) 이동현 著：前揭書, p.186

169) 金京煥 著：前揭書, p.16

170) 上揭書, p.97

다. 즉 이는 先天의 修練으로서 後天의 修

練을 닦은 이후에 하는 修練이라는 것을 의

미한다.

乾坤坎離는 周易 64掛 중의 우두머리 掛

이다. 乾離는 陽이 되고 坤坎은 陰이 된다.

乾坤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先天을 의미하

며 大周天 修練을 하는 것이고, 坎離를 중

심으로 삼는 것은 後天을 위주로 하는 小周

天 修練이다. 이와 같이 氣功에서는 先天

後天으로 나뉘어 修練의 방법을 달리한다.

鼎器는 內丹에서 사람의 신체의 부위를

가리킨다. 鼎器가 鼎과 爐를 포함하며, 여기

서의 鼎爐는 자기 身上에 應하는 것임을 나

타냈고, 內鼎은 丹田의 炁이며 外鼎은 丹田

의 부위적 名稱이고 그 부위는 臍와 腎의

中間이라 하였다.171)

周易의 乾과 坤으로 鼎器를 대체 하는데,

練功的 필요 요구에 따라서 乾坤과 鼎爐는

서로 배합되었으며 서로 다른 부위로 배치

한다. 즉 乾은 首이므로 鼎이고, 坤은 腹으

로 爐에 배속되는 것이다. 실제로 乾坤, 鼎

爐, 玄牝은 모두 丹田의 대명사이다.172) 乾

卦의 자리가 솥이 되고 坤卦의 자리가 화로

로 되면 솥 속에는 수은의 陰함 곧 불 용

(火龍)이라는 本性의 뿌리가 있게 되고 화

로 안에는 옥 꽃술의 陽함 곧 물 범(水虎)

이라는 생명의 꼭지가 있게 된다. 범은 아

래에 있어서 불을 피어나게 하는 핵심 기틀

로 되고 용은 위에 살아서 구름을 몰고 오

는 바람과 물결을 일으킨다.173)

藥物이라 할 때 여기서는 안의 藥을 말하

며, 藥物에는 안과 밖의 두 가지 藥이 있다.

무릇 닦고 달이는 사람은 먼저 밖의 藥을

171) 上揭書, p.16

172) 上揭書, p.17

173) 尹眞人의 제자씀, 李允熙 譯釋：性命圭旨,

法仁文化社, 1997,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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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린 다음에 안의 藥을 다스려야 한

다.174) 藥物은 인체에서 精 氣 神을 말한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氣는 생명의 힘이다. 또

精은 생식의 힘, 그리고 神은 靈妙한 힘이

라고 할 수 있다.175) 氣功은 앞에 열거한

기초물질 중에서 특히 靜에 중점을 둔다.

이것에 원동력으로서의 氣와 또 한가지 神

이라는 것을 합친 세 가지는 인간이 지닌

가장 귀중한 요소라 하여 三寶라고 부른

다.176)

안의 藥으로써 그것을 말하자면, 精을 달

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타고난 본디의

精을 달인다는 것으로, 坎 가운데의 으뜸되

는 陽을 빼내 오는 것이다. 타고난 본디의

精이 단단해지면 어울려 느끼는 밖의 精도

절로 새어 나가지 않게 된다. 氣를 불린다

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타고난 본래의 氣를

불린다는 것으로 離 가운데의 으뜸되는 陰

을 채워 넣는 것이다. 타고난 본디의 氣가

한 곳에 머물면 호흡하는 기운도 절로 들고

나지 않게 된다. 神을 불린다는 말도 있는

데 그것은 타고난 본래의 神을 불린다는 것

으로 坎과 離가 한덩이로 합쳐져서 乾의 으

뜸을 다시 찾는 것이다. 타고난 본디의 神

이 엉기면 따지고 헤아리는 생각의 神은 저

절로 평안하고 안정된다.177)

그것을 靈妙한 神의 흐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神, 氣, 精의 흐름은 신체의 생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과 함께 심리적 작용의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精은 외계로

향하는 충동의 에너지를 보여준다. 精이라

는 말은 종종 성적 에너지라는 의미로 사용

174) 上揭書, p.100

175) 유아사 야스오 篇, 손병규 譯：氣와 인간과

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29

176) 이동현 著：前揭書, p.62

177) 尹眞人의 제자씀, 李允熙 譯釋：前揭書,

p.100

된다. 즉 외계의 사물로 향하는 욕망과 본

능의 에너지가 精이며, 보통상태에서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창조적인 마음의 움직임(神)은 발동하지 않

는다. 도교의 명상에는 이같은 사태에 빠지

는 것을 막고 思念에 집중함으로써 精의 에

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명상의 훈련

에 의해 氣를 점차로 순화, 정화해 가는 것

이다. 이 훈련을 오래 계속하면 氣는 점차

로 神의 상태로 변한다. 이 상태를 純陽 혹

은 眞陽이라 한다.178)

사람에게서 氣를 만들어 내는 발전소가

있는데 일명 丹田이라고 한다. 上丹田은 양

눈썹 사이에서 神을 기르고, 中丹田은 양

젖꼭지 사이의 가슴 부분에서 氣를 기르고,

그리고 丹田의 大將인 下丹田은 배꼽아래 2

寸 지역에 위치하여 精을 기르고 있다. 여

기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 몸의 精 氣 神이

라는 세 가지 보배도 결국에는 氣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다.179) 神은 氣중에서

도 맑고 투명하여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

으므로 제일 위인 머리에 모여서 精神을 주

관하는 氣運이 된다. 우리 몸의 中丹田에

위치한 마음의 氣에 의하여 下丹田의 精과

上丹田의 神이 다시 하나로 묶어지게 되는

것이다.180)

內丹에서의 丹은 藥을 의미한다. 內丹派

는 인체를 藥湯罐으로 보고 그 내부에 있는

精 氣 神 세 가지 에너지로 藥을 달인다고

말한다. 일정한 훈련법으로 精 氣 神을 체

내에 모아, 그 것을 녹여 하나로 융합시키

는 것이다. 옛부터 이 精 氣 神은 원래 先

天的인 것이며 後天的이 아니라고 강조되어

178) 유아사 야스오 篇, 손병규 譯：前揭書, p.29.

179) 원광대학교부설 생명공학연구소 기의학분

과 篇：기의 시대 면역의 시대, 서울, 언립,

1995, pp.275～276

180) 上揭書,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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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181)

內功의 훈련은 築氣, 練精化氣, 練氣化神,

練神煥虛182)라는 네 가지의 단계로 나누고

있다. 築氣는 內丹의 첫 번째 단계이며 신

체를 정결히 하고 精 氣 神을 충실히 하는

훈련이다. 따라서 우선 元氣를 왕성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진

짜 氣를 연마할 수 있다. 氣가 자연에 효력

을 발휘하게 되면, 의식을 氣의 흐름에 결

부시켜 서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게끔 한다.

이렇게 하여 經絡을 통해 氣血의 흐름을 정

리하고, 신체의 내부에 여러 생명적 과정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183)

명상가는 호흡의 훈련과 함께 思念에 집

중하여 氣의 흐름을 다스리고 精의 흐름을

승화시켜 그것을 靈妙한 神의 흐름으로 변

화시키는 것이다. 神, 氣, 精의 흐름은 신체

의 생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과 함께 심리

적 작용의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精은 외계로 향하는 충동의 에너지를 보여

준다. 精이라는 말은 종종 성적 에너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외계의 사물로 향하는

욕망과 본능의 에너지가 精이며, 보통상태

에서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무의식에 잠

재해 있는 창조적인 마음의 움직임(神)은

발동하지 않는다. 도교의 명상에는 이같은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고 思念에 집중함으

로써 精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181) 유아사 야스오 篇, 손병규 譯：前揭書,

p.109

182) 尹眞人의 제자씀, 李允熙 譯釋：前揭書,

p.48；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그 精이 날로

생기고 어리둥절하며 멍한 가운데 그 精이

새어 나가지 않는다. 날로 생기니 날로 자라

나고 새어 나가지 않으니 마르지 않아서 精

이 氣로 변화될 수 있고 氣가 神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神이 텅빔으로 돌아갈 수 있다.

183) 유아사 야스오 篇, 손병규 譯：前揭書,

p.110

명상의 훈련에 의해 氣를 점차로 순화, 정

화해 가는 것이다. 이 훈련을 오래 계속하

면 氣는 점차로 神의 상태로 변한다. 이 상

태를 純陽 혹은 眞陽이라 한다.184)

火候는 의념의 힘으로 체내의 陽氣를 돌

리는 것이다. 火候는 본래부터 丹家 不傳之

秘로 인식되어 왔다. 대부분의 丹書는 이것

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 이

렇게 火候가 不傳之秘가 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說이 있다. 첫째로는 火候는 內丹

說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鼎器와 藥物을

알고 刻苦 끝에 練氣하여도 火候를 알지 못

하면 그 것은 空虛하다 하였으며, 둘째는

사람마다의 練功情況이 다르므로 비록 一法

이 서더라도 해석은 數萬가지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現場指導와 自悟, 自己體驗이 있어

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185)

2. 氣功에서 火候

火候는 의념의 힘이다. 명상가는 호흡의

훈련과 함께 思念에 집중하여 氣의 흐름을

다스리고 精의 흐름을 승화시켜 그것을 靈

妙한 神의 흐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186)

火候는 각각의 時候에 따른 의념과 호흡의

强弱을 말한다. 즉 각 年月日時에서 陰陽의

나아감과 물러남이 있고, 이러한 陰陽을 따

르는 것과 거스르는 順逆이 있으며 이에 따

라서 修練의 吉함과 凶함이 결정되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陰陽의 消食에 거스르고

따르는 것은 모두 修練者의 마음에 따른 의

념과 호흡에 의해서 좌우된다.

구체적으로 火候에는 文火와 武火가 있

다. 이는 外丹의 用語를 가지고 內丹의 意

守를 설명하는 것이다. 陽이 나아가는 때인

184) 上揭書, p.29

185) 金京煥 著：前揭書, pp.18～19

186) 유아사 야스오 篇, 손병규 譯：前揭書,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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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陽時를 進陽火라 하고 이 때에 文火를 쓰

며 이는 의념을 弱하게 하고 호흡 또한 弱

하게 하는 것이다. 陽이 물러나고 陰이 나

아가는 六陰時를 退陰符라 하며 이 때에는

武火를 써서 의념을 强하게 하고 호흡 또한

强하게 한다. 進陽火의 때란 陽氣가 발생하

여 下丹田에서 百會로 上昇하는 때이며, 退

陰符의 때란 陰氣가 발생하여 陽氣가 百會

에서 下丹田으로 下降하는 때이다. 이러한

進陽火와 退陰符의 中間인 시기를 沐浴이라

하는데 한 달로 말하면 上弦과 下弦이며 일

년으로 말하면 春分과 秋分이다. 이는 陰陽

各半으로 즉, 陰陽和平이며 進陽火와 退陰

符가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時候를 거스르면 凶하게 되니 이

는 修練중의 偏差 즉, 走火와 入魔의 발생

을 말하며, 時候를 잘 따라서 吉하게 된다

는 것은 修練으로 築氣, 練精化氣, 練氣化

神, 練神煥虛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다.

이렇게 順하고 逆하는 주체는 바로 修練

者의 마음의 상태로 이는 孝子가 부모를 봉

양하는 마음이나 君主가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과 같아야 한다.

Ⅴ. 結論

周易參同契는 周易의 卦爻와 道家思想 그

리고 外丹術의 세 가지를 합쳐서 內丹周天

을 설명하고 있는 바, 이러한 周易參同契에

나타난 氣功修練에 관하여 그 注釋書와 編

著들을 살펴 보고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周易參同契는 총괄적으로 周易의 卦辭로

써 氣功修練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2. 第一節. 內丹總論에서는 氣功修練의 삼요

소 즉 鼎器, 藥物, 火候임을 말하고 있

다.

1) 鼎器는 人體 또는 그 중 下丹田을 의

미한다.

2) 藥物은 人體內의 精, 氣, 神으로 각각

下丹田, 中丹田, 上丹田에 배속된다.

3) 火候는 이들 鼎器와 藥物을 반응 시

키는 힘이며 內丹周天에서 가장 어렵

고 중요한 부분으로 鼎器와 藥物을

알고 火候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空

虛하다 하였다.

4) 鼎器와 藥物, 火候를 掛에 배당하여

보면 鼎器는 乾坤이 되고 藥物은 坎

離가 되며 火候는 나머지 60掛가 된

다.

5) 鼎器와 藥物은 體가 되니 陰이며 火

候가 用으로 陽이 된다.

6) 鼎器와 藥物에서는 鼎器는 乾坤으로

先天의 陰이며, 藥物은 坎離로서 後天

의 陽이 된다. 즉, 鼎器는 靜的으로

體가 되고 藥物은 動的으로 用이 된

다.

7) 鼎器자체를 보면 乾坤이 先天陰陽이

되고 藥物자체를 볼때도 坎離가 後天

의 陰陽이 되니 鼎器가 藥物에 대하

여 陰이고 藥物이 鼎器에 대하여 陽

인 반면 鼎器와 藥物 자체도 또한 陰

陽의 나뉨이 있는 것이다.

8) 鼎器는 乾坤인데 乾坤은 周易 64掛의

우두머리가 되니 이는 內丹修練이 後

天의 修練이 닦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先天의 修練이라는 것을 말한다.

3. 第二節. 火候槪說은 火候掌握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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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것이니 進火, 退符, 沐浴등이 반

드시 일정한 時刻과 節氣를 따라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1) 火候는 陰陽消食을 따라서 의념과 호

흡의 强弱을 조절하는 것으로 火候를

따르면 吉하고 火候를 어기면 凶하게

된다.

2) 天地自然에서 陽이 생성되고 人體에

서도 陽氣가 下丹田에서 百會로 上昇

하는 六陽時의 進陽火時에는 文火를

써서 호흡과 의념을 弱하게 한다.

3) 天地自然에서 陰이 나아가고 人體에

서도 陰氣가 百會에서 下丹田으로 下

降하는 六陰時의 退陰符時에는 武火

를 써서 호흡과 의념을 强하게 한다.

4) 이러한 火候는 君子가 나라를 다스리

는 것이 九重宮闕에 있어도 그 명령

이 멀리 四方에 전해지는 것과 같이

하며, 孝子가 부모를 奉養함에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듯 하

고 부모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들

리는 듯 함과 같이, 자신의 호흡과 의

념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마

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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